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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주 성자 예수

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

사하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

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
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38절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채플린 임상목회
박동서 목사

3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샬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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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칼

빈을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해석의 권위를 독점하고 있던 

로마가톨릭교회의 권위와 가장 첨

예하게 대결했다. 결국 종교개혁자

들은 로마가톨릭이 주장하는 교회 

중심적 성경해석의 큰 물줄기를 

성령 중심적 해석으로 돌려놓았다. 

이것은 곧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

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비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황이나, 모하

메드나,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재세

례파나, 신령주의자들을 단호히 배

척했다. 그들이야말로 성령 하나님

의 역할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리

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말

하는 ‘성령의 조명’은 카톨릭교회

의 배타적 권위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해석학적 방법이었지, 인간의 

이성과 인식론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진리

가 성령에 의해서 초월적으로 인

식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3면으로 계속>

성령의 주권 인정할 때 충만에 이른다!
2017 성령강림주일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성령이해 재조명

개혁주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에 철저히 의존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갖게 되는 것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고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를 3

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

침과 말씀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다. 여기

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은 권능을 주

셔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촉발된 교회의 시작과 성령의 

인도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2017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

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

게 오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

아야 한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참된 말씀을 올바

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

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

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

다.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주

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 식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땅에 떨어진 기독교

의 위신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할 때만이 우리

는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교회가 왜곡 축소시킨 성령 하나님에 반대하

면서, 종교개혁을 이뤄나갔다. 올 성령강림주일에는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사상들이 어떻게 교회

를 올곧게 세워나갔는지를 살펴본다.

성령강림으로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41회 정기총회가 “관계를 회복

하라”(빌4:4-7) 라는 주제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목사 202명과 

장로 13명 등 215명이 참가했다.

첫날 저녁 7시에 열린 개회예배

는 고택원 목사(총회장) 인도로 기

도 전대구 목사(동남아), 성경봉독 

박기억 목사(필라), 찬양 연합찬양

대, 설교 유재일 목사(부총회장), 

광고 허상회 목사(서기), 축도 천

성덕 목사(가미)의 순으로 진행됐

다. 

유재일 부총회장은 41회 총회 

주제인 “관계를 회복하라(Restore 

Relation)”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

해 총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집례 전덕영 

목사, 기도 최중현 목사(동남), 성

경봉독 이종태 목사(뉴욕서), 설교 

전덕영 목사, 분병 분잔 총대 장로 

일동, 축도 강기봉 목사(뉴욕서)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덕영 목사 고

린도전서 11:23-26을 본문으로 "

새 언약의 증표"라는 제목의 말씀

을 전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 회원호명 

서기 허상

회 목사, 

개 회 선 언 

총회장, 환

영사 오영

석 목사(가

미노회 노

회장), 절

차보고 서

기 허상회 

목사, 고시

부 보고 고

시부장 허

윤준 목사, 임원선거 공천부, 신구

임원교체, 신구임원 휘장분배 앵

커리지 열린문교회, 취임인사 유

재일 신임총회장, 광고, 출석위원 

선정, 공천부 보고, 상비부 조직보

고가진행됐다.

고시부장 허윤준 목사는 목사고

시에 24명이 합격했으며, 두 명이 

불합격했다고 보고했다. 

공천부를 통해 선임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유재일 목사(가미노

회) △부총회장 김재열 목사(뉴요

남노회) △서기 최중현 목사(동남

부노회) △부서기 신효철 목사(중

부노회) △회록서기 조성

훈 목사(가든노회) △부회

록서기 제임스 곽(북미주

노회) △회계 김원도 장로(뉴욕노

회) △부회계 이수삼 장로(동남아

노회).

또한 총회 총무 인준은 김영기 

목사로 결의했다.

17일 새벽기도회는 이재덕 목사

(뉴욕남) 인도로, 기도 지근우 목

사(카나), 성경봉독 홍성우 목사(

록키, 행12:1-19), 설교 정금태 선

교사(중남미, “목회현장에서의 나

의 신앙점검”), 축도 엄영민 목사(

남가주)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후 7시에는 세계선교회 주최

로 선교의 밤이 진행됐다. 
<3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1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1회 총회

“관계를 회복하라”
KAPC 41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총회장 유재일 목사

부총회장 김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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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교수는 1980년대 2건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기고문을 통해 LBO(기업의 차

입매수) 붐의 이론적 토대를 마

련했다. 기업인수의 표적이 돼 

해고될지 모른다는 위협으로 사

실상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형

성되면서 경영자들이 정신을 바

짝 차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

리고 LBO로 부채가 크게 늘면

서 경영자들이 회사 경영에 훨

씬 더 집중하게 됐다고도 주장

했다. 끝으로 경영자들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늘려 LBO에 참여하

면 그들의 인센티브가 회사 주

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젠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인수

와 LBO로 미국의 경제 문제가 

치유된다.

1980년 당시 미국의 150대 상

장기업 중 22%가 1988년까지 

합병 또는 인수됐으며 그밖에 

5%가 비공개기업으로 전환됐

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담배 

제조업체 RJR 나비스코의 인수 

거래는 평소 사주경계를 게을리 

하던 모든 CEO들에게 확실한 

교훈이었다. 다운사이징이 경영

자 ‘교회’의 찬송가가 됐다. 상당

부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와 적자 재정지출 덕분에 

미국 경제는 1982년 이후 다시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월터 키

첼이 2012년 HBR 기고문에서 

지적했듯이 1950년대와는 달리 

“경기호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대외 경쟁력 

강화, 기업인수 완수(또는 방어), 

주주이익 극대화 명목 아래 새

로운 기업전략에 들어맞지 않는 

사업체를 매각하고 근로자를 대

량 해고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그 무렵 젠슨 교수는 잘 나가

고 있었다. “기업인수는 자원을 

낭비하고 않고 자산을 생산적으

로 활용한다”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자에게 고액의 퇴직수당

(golden parachutes)을 줘도 주

주에게는 이익이다” 같은 주장

을 전방위로 쏟아냈다. 그의 주

장에는 HBS의 확실한 인증 도

장이 찍혀 있었다.

1989년 HBS의 풀타임 교수가 

된 젠슨은 1990년 HBR 기고문

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했다. 

케빈 머피와 공동 작성한 ‘CEO 

인센티브는 금액보다 방식이 중

요하다’는 글에서 경영자 보수

의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다 할 

만한 발언으로 서두를 열었다. 

‘CEO 보수 문제가 심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급여가 

아니다. CEO가 받는 수당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정작 큰 문

제인 CEO 보수체계는 주목 받

지 못한다.’

3년 뒤 경영자 보수 규제를 선

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빌 클린

턴 대통령은 성과급이 아닌 한 

경영자 보수 중 100만 달러 초

과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

다. 하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 법의 발효 

이후 많은 경영자의 급여 패키

지가 증가했다(연봉이 100만 달

러 선으로 집중됐다). 그뿐 아니

라 연봉체계에서 스톡옵션으로 

전환하면서 경영자 보수가 사상 

최대 규모로 폭증했다.

1992년 포춘 500대 기업 CEO

의 평균 소득은 270만 달러였던 

반면 2000년에는 1400만 달러

에 달했다. 보수 대비 스톡옵션 

비율은 1980년대 19%에

서 2000년 50% 선에 육박

했다. 그와 함께 단기성과

주의와 경영자들의 경영

실적 ‘관리’ 경향도 두드러

졌다. 공격적인 회계기법

을 활용해 월스트리트 애

널리스트들이 전망의 근

거로 삼는 실적 궤도를 ‘매

끄럽게’ 손질했다.

근년 들어 젠슨 교수는 

자신의 유산을 수정하려

는 부질없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 2011년 ‘금융에 무결성

을 접목한다(Putting Integrity 

Into Finance)’는 논문으로 더 

친절하고 상냥한 측면을 보여줬

다. 공저자 워너 에어하드(에어

하드 세미나 트레이닝 운동의 

창시자)와 함께 젠슨 교수는 ‘지

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생산의 

결정적인 요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 요인이 바로 무결

성(도덕적 규범의 완벽한 준수)

이다. 젠슨 교수는 “무결성을 높

이는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시

한다고 주장하며 “무결성은 가

치 극대화와 멋진 삶을 위한 필

요(하지만 충분은 아님) 조건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보다 교

수 종신직의 문제점을 더 명백

히 보여주는 증거는 없을지 모

른다.

결과적으로, 젠슨 교수는 무엇

을 성취했을까? 한 세대의 기업

가들에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더 

천박한 동기를 추종하도록 했다. 

그는 온갖 경제 방정식을 수립

하고 자기 이론의 논리를 시험

하고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그리고 그것은 이론에 불과

했다). 하지만 그는 CEO·기관투

자자, 월스트리트 종사자들이 자

신의 편협한 욕구와 필요 이외

의 문제들을 고려할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경영자들은 대리인 이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

고 나머지는 무시했다. 미국 경

영자들은 그의 이론에 따라 회

사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

의 이론에 따라 주식과 옵션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 주식의 가

치를 높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시켜 단기 

실적을 올렸다. 그 실현을 위해 

명백한 사기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았다.

젠슨 교수가 적대적 인수의 

경이적인 세계를 논할 때 언급

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거기서 파생되는 내부자 거래다. 

그런 범죄는 1986년 투자은행 

드렉셀 번햄 램버트의 데니스 

리바인이 체포되면서 처음 드러

났다. 그는 내부자거래를 통한 

1,260만 달러 사취, 그리고 사법

방해와 기록파기 미수로 기소됐

다. 리바인은 차익거래자 이반 

보에스키를 끌어들였고, 보에스

키는 마틴 시겔(HBS 1971년 졸

업)을 끌어들였다. 시겔은 투자

은행 키더 피바디 출신으로 당

시 드렉셀 번햄 램버트에서 근

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화젯거리가 

한 가지 있다. 수사당국은 엔론 

주식의 내부자 거래 수사에서 

리바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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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S, 금융공학은 잘 가르쳐도 윤리는 잘 몰라 
뉴스위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MBA들이 어떻게 해서 기업 윤리와 책임 저버리게 됐나’ 보도(3)

시론

지난달에 샬롯에 집회가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시카고에 사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 이렇게라도 만

나지 않으면 일년에 한 번 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런 여행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카고를 들

렀다 오기로 했다. 딸 역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으

면 우리 부부가 사는 LA에 들르기로 약속을 했다. 

하루에도 못 미치는 짧은 체류 중에 우리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Karkomi 

Holocaust Exhibition)을 찾아갔다. 몇 년 전에 보

았던 워싱턴DC의 홀로코스트 뮤지엄은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묘사가 심해서 지

금도 끔찍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 뮤지엄은 유대

인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다. “The Family is the whole life 

and spirit of a Jew.” 의역하면, 가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삶 전체이며 삶을 지

배하는 정신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얼마

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되었다. 가정, 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단어다. 유대인들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우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그 결과 2천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던 자신들의 나라를 다

시 세웠고, 적은 인구지만 세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민족이 되게 하였다. 

가정은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가정은 가장 많은 자녀교육

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

사는 부모다. 부모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밤샘 근무를 했다고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명은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부모가 되

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는가를 가지고도 심판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적어도 어린 

자녀들에게 가정이 감당해야 할 몫은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이다. 그중에서도 인성

교육만큼은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 부모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인성이란 사람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이란 성품과 기본적인 삶

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다. 옛날 대가족제도에서는 인성교육이 밥상머리에서부

터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예절을 배웠고, 인간관계와 세상사는 법을 배웠다. 부모

는 무엇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타이거 맘”이라

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에이미 추아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는 그 남편과 

함께 “트리플 패키지/성공의 세 가지 유전자”라는 책을 썼다. 여기서 자녀들에게 

세 가지가 있으면 성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1)우월감(Superiority 

Complex) 2)불안감(A deep sense of inferiority) 3)절제력(Impulse control). 그

들은 이 책에서 성공한 민족이나 개인에게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유대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 이 세 가지가 작용하였다. 유대인에게는 선민의

식이라는 우월감이 있었고, 나라를 잃은 소수민족이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

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기에 그들은 성공했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성공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수천 년간 찬란한 문화민족이며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한국인들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항상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며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으로 칭송받을 만

큼 절제력이 탁월하였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개인에게

도 적용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할머니가 끊임없

이 너는 지도자감이라고 우월감을 심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흑백혼혈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절제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하였다. 마이클 조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항상 자신이 세계 최고의 

농구선수라고 생각했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항상 불

안해했다. 그래서 최고가 되려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매일 1,000개 이상의 슈

팅을 연습할 만큼 연습벌레가 되었다. 

우리의 아이들은, 특히 어릴수록 지나치다 싶을 만큼 부모로부터 자존감이 격

려를 받아야 한다. 실수한 것에 대한 책망보다는 잘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자신감을 갖고 산다. 그런가 하면 이 공식에 의하면 너무 모

든 것을 다 갖추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지나치면 인성에는 

해악이 된다. 적당한 위기의식이 성공의 요소가 된다. 또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절제하면서 살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이런 인성적 요인은 다른 누구도 대

신 교육시켜줄 수 없고, 있다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가정의 몫 : 인성교육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적대적 인수에서 파생되는 내부자거래는 언급하지 않아
2003년 추가된 ‘리더십과 기업책임’과정 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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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지난번에 사전 의료 의향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글을 읽으신 분들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환자

들과 가족들을 위해 쉽게 작성한 양식을 위주로 미주에 계신 교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한인이 많이 거주

하는 도시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국어로 번역된 서류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 서류는 환자가 많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받고 싶은지 자신이 원하

는 바를 확실히 알리고자 함입니다. 보통 파트 1, 2, 3, 세 부분으로 구성

됩니다. 파트1은 의사결정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ealth Care Agent라고 하는데 아플 때 환자를 위해 대신 의료적 결정

을 내릴 사람을 말합니다. 파트2는 환자가 아플 때 어떤 형태의 진료를 

원하는지 환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밝혀 놓으면,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환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파트3는 서류에 본인이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의료결정대리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결정하길 원하시면 파트1만 작성하면 되고, 만일 환자 본인만이 의

사결정을 하고 싶으면 파트2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원하시면, 파트1과 2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셨으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족 및 친구들과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십

시오. 만약 나중에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새 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

도 그밖에 다른 의료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원하는 치료법을 담당의사와 상의토록 합니다.

파트1(의료결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은 최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환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

야 하며, 환자가 필요할 시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무엇이 환자에게 가장 최선인지를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결정과 의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의

료결정 대리인은 가족이 아닌 이상 치료받는 병원의 의사나 의료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상태

가 너무 중해서 의료결정 대리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면, 담당의사가 가족들과 의논해서 가장 가까

운 가족 중의 한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결정 대리인이 되길 

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본 서류에 기입해야 합니다. 의료결정 대리인은 의사와 간호

사 기타 의료관련자 및 병원과 1차 진료소, 투여하는 약물과 검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사후에는 신체와 장기를 기증하는 문제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밖

에 가장 중요한 생명연장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CPR(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인공심폐소생술)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호흡기, 즉 Ventilator입니다. 환자가 이런 적극

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DNR(Do Not Resuscitate) 혹은 DNI(Do Not Intubate) 기록과 표시

가 환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진통제만을 투여하여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다가 편안한 임종을 

맞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곧 임종하거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대리인이 환자의 종교나 신앙에 

따라 성직자나 채플린을 요청해서 가정에서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으며 임종을 할 것인지 병원에서 임

종완화치료를 받으며 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역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

람이 사정이 생겨서 의료결정을 도울 수 없게 되거나 의료진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대리인을 지정해놓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한 대리인이 이 서류를 작성한 이후 즉시 대

리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환자 본인이 결정을 하다가 추후 의사결

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부터 대리인이 나서도록 지정할 수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하루 속히 건강하실 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기도하셔서 언젠가 천국으로 떠나실 때 부디 고통 없이 편안하고 은혜로운 천국환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도 97세나 되신 노인환자 분이 응급실에서 심장마비가 온 상황에서 사전의

향서도 없고, 어렵게 연락된 타주에 있는 자녀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

람에, 한 시간 가까이 인공심폐술을 받으며 엄청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90세

가 넘는 노약자가 30분 이상 인공심폐술을 받는 것은 무술유단자나 권투선수에게 같은 시간 동안 가슴

을 두드려 맞는 것과 유사한 충격과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환자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만, 심장과 폐기능이 떨어져 심장 박동이나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

는 노인들에게 Full Code(생명이 붙어 있는 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적극적인 연명치

료를 하라는 환자)라는 이유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가장 귀중히 여겨져야 할 임종의 시간이 

마치 고문과 같은 극도의 고통을 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환자가 건강할 때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이 의논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았다면, 그 자녀도 의료

진도 환자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기

독교신자라고 하는 환자나 가족들조차 신앙인다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고령의 나이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말기암환자인 74세의 한 할머님은 완화치료(Palliative 

Care)만 받으면서 병원에서 보낸 2주일 동안 자신을 치료한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방 청소 서비스를 

하는 분들에게까지 예수 믿고 천국에 와서 꼭 다시 만나자고 틈이 날 때마다 전도하다가 자녀들, 손주

들 찬송과 기도 속에 천국으로 떠나신 모습은 아마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 주: 모든 임상목회컬럼에 기록된 이름과 지명은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

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tdspark@gmail.com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사전 의료 의향서)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채플린)

채플린 임상목회  (4) 
<1면에서 계속>

성경적 신학자로서 칼빈이 당대의 

로마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문제점

을 수정하고자 제시한 핵심적인 내

용들 가운데서 성경관, 신론, 기독론, 

교회관, 구원론, 성례론, 설교론 등에

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이었다. 로마가톨릭에 따르면, 구원

은 로마교회의 성직자들이 시행하는 

일곱 가지 성례를 통해서 전달되고 

주어진다고 했다. 그러한 교회의 성

직주의와 독선적인 주장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적

용사역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 칼빈은 성령

의 사역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역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인식

하고 주장해,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신학자다.

칼빈은 새로운 종교개혁의 신학, 

특히 결정적으로는 구원론과 교회론

을 새롭게 제시했다. 면죄부와 고해

성사, 미사참여로 혼돈을 겪고 있던 

중세말기 로마가톨릭교회의 모순과 

미신적인 신앙행태를 제네바교회에

서는 완전히 철폐했다. 죽은 자를 위

한 기도, 촛불을 밝혀놓고 성자들의 

공로에 의지하려는 기도는 금지됐다. 

성령의 신비로운 작동에 의해서 예

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개인에게 믿음을 주며, 말씀으로 교

회에 감동을 주신다는 점을 역설했

다.

구원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직자

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적용사역에 의해 결정

된다. 성령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심령에 심어

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

하여 생겨나고 만들어진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기에 성령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와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구원사역

에 동참한다. 

성령은 최초의 예루살렘교회를 창

설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

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모든 구원

의 방편들을 활용해서 성부의 계획

이 성자로 인해 성취됐고, 이를 적용

하고 보전하는 구원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칼빈은 결국 기독교 신학사에

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체

계화시킨 것이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엽에 시작된 

오순절운동이 여러 개의 교단을 형

성하면서 마치 성령론을 부활시킨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오순절파 교회

들만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

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좁

은 해석이다. 1907년 미국에서 오순

절파의 방언운동 이후로 성령에 대

한 바른 이해가 주어졌다는 주장도 

잘못된 말이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방언운동

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크리

스천들은 성령의 사역 중에 권능이

나 신비주의적 은사를 받는 것만이 

믿음 생활의 최고치라고 오해하고 

있다.

결론으로, 칼빈은 그를 따르는 개

혁주의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주하심에 철저히 의존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칼빈은 분명하고

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말씀을 선포

했다.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성

령의 역사로 갖게 됐다.

기독교가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사

람의 힘이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이나 재물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굳게 해주

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로워지며, 강건해지며, 거룩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편집부>

<1면에서 계속>

회장 조문휘 목사 사회로 부회장 

최해근 목사(부회장) 기도 후 가미노

회 연합찬양대가 찬양했으며, 김경진 

목사(전 회장)가 설교했다(“제자 맛

디아, 행1:21-26”). 이어 우경철 목

사(서기)가 파송선교사를 소개하고, 

회장의 서약&공포후 파송식을 가졌

다. 유재일 총회장의 파송기도, 권면 

이용걸 목사(전 회장), 헌금송 사모

합창단, 봉헌기도 이길호 목사(회계)

가 있었다.

“중앙아시아에 미친 네스토리우스

의 선교적 의미” 주제로 GMS 키르

기즈스탄 최갈렙 선교사가 특강했으

며, 운영이사소개 및 경과보고가 있

은 후, 광고 권혁천 목사(총무), 회계

보고 이길호 목사, 황은영 목사(전 회

장)의 축도 마쳤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전세계에 총 

106가정을 파송하고 있으며 이번 41

회 총회에서 공재남(카나다노회, 캐

나다 원주민선교), 이진(가미노회, 캐

나다 원주민선교), 이수삼(동남아노

회, 필리핀), 이상훈(카나다노회, 니

콰라과) 선교사를 새로 파송했다.

이어진 회무처리를 통해 서기 및 

총무 보고 그리고 헌의, 청원, 고소, 

질의문서들을 다뤘다. 통과된 헌의안

은 다음과 같다. 

△남가주노회의 분립청원의 건은 

두 노회로 분립하는 것을 허락 

△KAPC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와의 친선교류의 건은 허

락 △가주노회의 ‘노회구성요건(3당

회) 실행 청원의 건’은 노회구성은 목

사 3인(3당회)으로 하며 구성요건을 

상실한 노회는 총회의 행정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허락 △동남부 

노회의 ‘조지아크리스천대학교

(GCU) 총회 인준 청원의 건은 인준

함이 가한 것으로 허락 △북가주노

회의 총회 직영신학교는 각 노회에

서 파견한 이사들로 운영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허락(1년간 상임

교육연구위원회로 연구케 한다) △

가주노회, 동남부노회, 동남아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가 헌의한 장로부

총회장 신설의 건은 부결 △뉴욕남

노회가 헌의한 노회 및 총회의 공문

서 한영혼용 사용의 건은 허락 △뉴

잉글랜드노회가 헌의한 총회소집 일

자 변경 청원의 건은 종전대로 하기

로 허락.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현재 목

사회원만 1,250여명에 이르며, 30개 

노회가 소속돼 있다. 

미국내 21개 노회가 있고, 캐나다

노회와 남미지역에 브라질노회와 중

남미노회, 동남아지역의 동남아노회

와 오세아니아지역에 속한 뉴질랜드

노회가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북

미주(영어)노회가 무지역노회로 소

속돼 있다. 

지교회는 650여교회이며, 세례교

인 7만여 명, 유아세례교인 1만여 명

으로서 총 8만여 명의 북미주 최대의 

한인교단이자 해외 최대 한인장로교

단이다. 또한 총회 파송 선교사가 30

여개국에 107가정이 있으며 미 육군, 

해군 군목 24명이 소속돼 있다.

제 42회 총회는 2018년 5월 22일 

오후 7시 뉴욕에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성령의 주권 인정할 때 충만에 이른다!

“관계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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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몰입을 하

게 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결

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한다. 그

러면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임하면 

어떻게 행동할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변

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감동을 전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인 에스라는 선지자 예

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에 의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70년 포로생

활이 끝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에 의해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

는 내용의 말씀이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 근동의 새로운 강국으

로 부상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

쳤다.

즉 그는 앗수르나 바벨론의 왕들

이 그랬던 것처럼 피정복민들의 강

제 이주를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각자 본토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자신들의 교유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다. 따라서 이

와 같은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BC 

605년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팔레

스틴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

다. 이에 두 차례에 걸친 유대인 귀

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은 

BC 537년에 이루어진 제1차 귀환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레스의 이러한 조처는 하나님

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

문에 비롯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하며, 다윗 가

문이 그 위를 잇게 되리라는 다윗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자 하신 하

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

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일어나 귀

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주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방인들이 볼 때 

그들 유대인의 귀환이 승리의 귀환

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음의 결과라

는 사실을 공감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고레스 왕에 의해 실행된 성전 

기명의 반환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

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며,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

미를 지니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

님의 감동이 준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은 미

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2016년 9월에 출간한 랜스 월나우 

박사가 지은 “혼돈의 시대에 하나

님이 선택한 후보”라는 책을 소개

하며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다.

그곳에서 월나우 박사는 한 그룹

의 목사들과 함께 첫 번째 트럼프 

타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기름 

부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 다른 그룹의 목사님들과 트럼

프 타워를 방문하고 돌 와서는 하나

님께서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주셨

다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 45장은 

오늘 본문의 나타나고 있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시대 속에 

일반은총을 통해 믿지 않는 자를, 

혹은 믿음이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

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트럼프며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동

안 나타내지 못했던 담대함이 있으

며, 그에 의해 그동안 침묵하고 있

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었

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주어진 은사는 바로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 역시 트럼프와의 관계를 통해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을 갖게 되었

다고 고백하고 있다.

트럼프는 교계 목사님들과의 만

남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 

보면서 한 가지 특성을 봤다는 것이

다. 그것은 바로 종교자유 상실 가

능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1964년 재정된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하겠다고 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00여

명이 모인 목회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도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지르지 않

고 그저 놀란 사슴 모양 아무 반응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그동안 교회는 교회의 정치참여 금

지법 뒤에 숨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 문제, 인종문제, 성차별 문제, 

동성문제 등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

었는데 만약 교회 목사의 정치적 발

언을 금지한 법이 폐지가 되면 그 

이슈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의사를 

표시해야 하기에 그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께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에

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트럼

프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하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심으

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다음과 같

은 일이 일어난다.

 
1. 깨달음이 있다(1-3)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페르시

아의 초대 왕으로 페르시아 민족의 

통합 작업에 착수, BC 550년 메대

를 통합하고. BC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대제국을 건

설한 인물이다. 그가 바사제국을 통

치하기 시작한 해에 선지자 예레미

야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

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을 감동케 하시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

에 관한 예언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

활이 70년 동안 계속 될 것이며, 70

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

이다. 

<16면으로 계속>

이종태 목사
(심령이 가난한 교회)

푸/른/초/장

“감동이 감동을”
(에스라 1장 1-11절)

나에게는 종종 기억나는 기사가 

하나 있다. 전에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세계적인 여성 산악인 고미

영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이다. 

산을 등반한지 1년 반 만에 히말라

야 8천 미터 이상 되는 세 개의 봉

우리를 등정해서 산악인의 부러움

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산악인인

데, 히말라야 남가 파루바 정상에 

오름으로 3-4년 만에 8천 미터 이

상 되는 열네 개의 봉 중에 열 한개 

봉을 정복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

기도 했던 분이다. 그 히말라야 정

상에서 그녀는 모교인 상명대학교 

깃발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하산하던 중 해발 6천 

미터 지점에서, 그만 약 2000미터 

되는 협곡 아래로 추락해 죽고 말

았다. 열한 개의 봉을 올랐을 때 그 

정상에서 그는 남은 세 개의 봉도 

안전하게 등정해 대한민국여성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겠다고 선언했

단다. 그리고 41세의 미혼으로써 

자신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랑

하는 한 남자에게 열 네 개의 봉우

리를 모두 오르고 나면 그때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자고 결혼약속을 

했단다. 그러나 그 모든 선언과 약

속은 그 히말라야 산속에 묻혀 버

리고 말았다. 

잘 되니까 염려할 것 없다고 활

짝 웃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

념촬영을 찍는 그 순간에 전혀 예

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인

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

는 ‘불행’이란 친구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

해도 그래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

획한 일들까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그 ‘친

구’로 인해서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이

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

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

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꾸어 달

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 

불행이란 친구가 예기치 못한 때

에 찾아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

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찾

아가 도와달라고 사정할 또 다른 

친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 

친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친구 

예수님이다. 그래서 ‘죄 짐 맡은 우

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하고 찬

송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슬픔

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인가? 심지

어 원망과 분노와 좌절의 한을 쏟

아 놓기가 쉽다. 그런데 성도들은 

친구 되신 주님께 찾아가서 하나

님! 저의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친구에게 줄 것이 전혀 없습니

다. 떡덩이 세 개만 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이란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언

제 찾아오든지 그 때 꼭해야 될 일

은 바로 ‘좋은 친구’ 예수님을 찾아

가는 것이다. 조용히 주님을 찾아

가 기도하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인생 망쳤다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

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우리가정

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하필

이면 우리 남편에게 저런 일이 생

겼냐고,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고 타령하는 

것이 아니다. 한숨 쉬고 눈물만 흘

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찾아가 도움을 구할 친구가 있다

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

다. 더구나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이 돕는 사람이라고 한다. 바

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란 친구를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잘 하시던 집사님께서 어

느 날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

다. 그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

은 집사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

리 아빠에게 아니 우리 집에 어떻

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따지

고 들면서 더 이상 믿음 생활하기 

어렵겠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 자녀들이 없을 때 집사님을 만

나서 ‘집사님이 유언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말씀이 꼭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자녀들에게 “얘들

아! 결국 이 암으로 아빠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정말 값진 일이란다. 내가 하

나님이라도 찾았으니 이런 때 아

니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에도 평

안이 잠 잘 수 있는 거다. 아무리 

큰 소리쳐도 인생이란 결국 사망

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

야. 그러니 너희도 예수 잘 믿어

라!” 그렇게 꼭 하셔야 한다고 부

탁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도 좋

으실 때 잘 믿다가 이런 때에 하나

님을 원망하고 떠난다면, 자녀들도 

원망하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아멘! 아멘! 그러시더니 정

말 자녀들에게 정말 하기 힘든 말

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

사님을 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려

고 하니 마치 칠흙 같은 어둠을 홀

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

님을 붙잡고 함께 걷는다 싶으니 

마음이 정말 얼마나 평안한지 지

난밤 잠을 잘잤다”고 하시면서 “어

제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자식들

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너무 많

은 힘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었

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유

가족 세 사람이 함께 찾아왔기에 

기도해주고 그 아들에게 말했다. ‘

고맙다!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네가 아버지 대신하는 사람이니 아

버지 신앙을 잘 이어받아 신앙생

활 잘하고 가정 잘 이끌어가라!” 

그랬다.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예측하

지 못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이

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 우

리가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

나 주어진 우리 삶을 저주하지 않

고 조용히 찾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겠다. 불행이라

는 친구가 찾아올 때마다 죄의 짐

까지 지신 주님을 찾아 만나서 임

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예

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또 하나

의 축복이리라.
revpetergang@hot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이런 때를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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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사님들이 장례식을 인도할 때 천국환송예배라

고 하면서 예수 믿고 죽은 고인이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데 어떻게 천국 갔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 아닌가요?

-토랜스에서 Lee

A: 예수 믿고 죽은 신자가 죽은 후에 천국 갔다는 것

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

로 사람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신자

는 죽음 후에 그 영혼이 하늘의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16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의 약속에 의해 목사는 장례

식에서 담대히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다, 로마서 10장 

9-10절에도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천

국입성 여부를 하나님만이 안다는 것은 카톨릭 사상이며 

비 성경적입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서 35년간 목회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 죽은 자는 천국 갔다고 성경

에 근거하며 장례식에서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목사가 

장례식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거짓이며 사탄의 속임수

라고 경솔하게 말해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죽

은 영혼이 하늘의 천국에 입성했다고 말 못하게 하는 것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목사는 담임목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 즉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

다. 그러므로 평소에 신자들에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 교인

들을 중생교인으로 만들어야 하고 한사람씩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에서 성경을 암송시킬 때 요한1

서 5장 11-13절을 제일 처음 암송케 하는데 예수님을 믿

는 자는 생명(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공

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

다고 사도요한은 요한1서에서 강조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좀 희미한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

례 시 세례문답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

활을 당신은 믿느냐고  질문하고 목사가 올바로 확인해

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도 다시 한번 묻고 고백한 

후에 세례를 줍니다. 일단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세

례를 줍니다(막16:16 참조).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

을 심어주는 것은 지상교회의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사역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성경이 증거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예배

죄인 된 사람의 문화와 삶의 양

식들은 그 목표를 즐거움의 추구

(entertainment)에 두고 있다. 그래

서 이벤트식을 좋아한다. 다시 말하

면 쇼 비즈니스(Show Business) 형

태이며,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즐거움’(entertainment)임을 보여

주고 있다. 예배의 무너짐에 따라 

예배 속에 나타나는 가장 유혹적인 

것은 기쁨(Joy)가 아니라 웃음과 즐

거움(fun)이다. 성도들의 욕구와 메

시지를 받아들이는 채널의 변화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고, 설교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효과의 측면

(effectiveness)에서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며 이보다 더한 기쁨

은 없다고 하였다.

물론 예배의 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커뮤니

케이션으로서의 예배의 신학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예배의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는데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서 

예배자들이 기쁨을 얻는 것이지, 자

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한 

예배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다.

화석화된 신앙과 예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

운데로 들어가는(in the presence 

of God) 예배여야 한다. 예배 가운

데 영으로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

면 그 예배는 목표(goal)에 도달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

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 회복된 

예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위로의 손길을 체험함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

림을 경험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사야

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에스

겔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다. 이

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예배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무서

운 적이 있다면 예배의 화석화

(ossification of worship)이다. 대

부분 예배의 회복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예배의 습관적인 내용

에 대한 경직화 때문이다. 예배의 

경직된 모습은 예배의 지루함을 야

기  시 키 며 ,  예 배 의  역 동 성

(dynamic)을 상실하게 만든다. 역

동성이 상실된 예배는 생명력을 상

실한 채 견고한 화석이 되게 한다. 

화석이 된 공룡보다도 부지런히 겨

울 먹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하는 

개미에 생명이 있고, 역동적이다. 

그러므로 화석화된 것을 통해서는 

그 어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가 없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

수님과 함께 진종일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

다. 누가복음에 보면 저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

유를 말해준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들 앞에 서있고, 아니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

을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

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

문이다. 저들 앞에 말씀과 성찬이 

베풀어졌고, 일상의 식탁을 바꾸어

서 성만찬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성찬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얼마

나 비극적인 사실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가

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되도록 하나

님의 역사 앞에 민감하며, 영의 눈

을 열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

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명

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간절함과 영성-자세와 태도

특별히 예배자의 자세가 바뀌어

져야 한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예배자가 근본적으로 가

져야 할 자세이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심을 깨닫고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와 같이 온 마

음으로 이 일에 쏟아야 할 것이다.

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

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죄의 문

제가 해결되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

든 죄의 결박들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의 새롭게 하시며 위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느냐 빈

손으로 되돌아가느냐가 판가름 나

는 영적 전쟁이라는 관념을 가질 

때, 예배자들은 긴박성과 절박성,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절함은 자세의 문제 무엇보다

도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쳐주시는

데, “네 마음을 다하고(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고(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고(with 

all your mind), 힘을 다하여(with 

all your strength)"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막12:30). 여기에서 주님은 

마음 전부, 목숨 전부, 뜻 전부, 힘 

전부를 요구하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이다.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노

력을 요구하신다. 자세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

러한 전 존재를 드리는 자세가 경

주되어 그분을 섬기는 자세가 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

의 삶을 생기 있게 해주며, 하나님

과 그의 세계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실천과 삶의 자세”를 의미

한다. 예컨대 “태도”를 강조하고 있

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려

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자세가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성령에 충만한 

삶, 혹은 거룩한 삶이나 경건으로 

뜻을 같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예배자의 간절함과 참된 영성, 그것

은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다.

정신적 퇴락과  영적 고갈

21세기는 변화무쌍한 시대다. 엄

청난 변화로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며, 사람들의 

관심 하는 바가 달라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지는 예배도 변화의 요구로 인해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 정보화의 거

대한 물결이 넘쳐 날 것이며, 물질

주의와 과학문명은 인간의 삶을 보

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지만, 

쾌락과 즐거움(entertainment)을 

추구하는 군상들의 발걸음을 하나

님에게서 갈수록 멀어가게 할 것이

다.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퇴락과 더

불어 영적세계를 버리고 과학주의

가 앞서갈 것이다. 정신적 고갈이 

영적고갈로 이어질 것이며 따라서 

각종 잘못되고 타락한 종교적 형태

를 갖춘 것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

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는 오

히려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갈증도 더해갈 것이다. 이

러한 변화의 시대 속에 어떻게 살

아있는 예배, 보다 좋은 예배를 드

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면서도 미

래를 생각해야 할 기도 제목이 아

닐 수 없다.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회복

복잡다변한 시대 속에서도 회복

된 예배 살아 있는 예배가 있는 교

회,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더욱 힘 

있게 부흥할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이웃들을 섬기며 나갈 것이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

고, 생명력 있는 말씀과 은혜와 감

격과 감동을 체험한 성도들은 미래

의 세계에서도 세상을 변화시켜 가

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설 수 있

게 될 것이다. 어떠한 시대 속에서

도 교회가 힘 있게 서갈 수 있기 위

해서 예배가 살아야 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함께 공유

하도록 만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

해 보라. 그의 삶의 환경은 실로 절

망적이었다. 비관적이었다. 차가운 

지중해의 바람에 흰 수염을 흩날리

면서,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죄수의 몸으로 서 있었던 사도요한. 

그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그 누구도 없는 텅 빈 

빈들에 서있던 날, 동료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고, 홀로 

남아 외로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만을 바라보았던 그는 그 예배를 

통해 일곱 촛대 일곱 별 사이를 거

니시며,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

며,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을 듣게 되며, 보좌에 높이 계신 주

님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면류관 

벗어드리며, 참으로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천상의 예배도 경험

하게 된다.

나의 즐거움이 아닌 천상의 예배

사도 요한과 같이 터질 듯 한 감

격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의 예배도 

하늘에 잇대어지는 생명력 있는 예

배가 되어 질 것이다. 우리 앞에 있

는 장애물은 못 넘어갈 어려운 것

도 아니며 또한 장애물이 꼭 있다

고 말할 수도 없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에게 장애물도 단지 장애물일 

뿐이다.

나의 즐거움과 위로를 위한 도구

로서의 인간중심의 예배, 이는 세상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상실한 채 

사막광야의 갈증에 소금물을 마심

과 같은 것이다. 참된 예배자로 세

상을 바꾸어야 한다. 예배의 참된 

회복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

재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자. 이제라도 태도를 바

꾸자. 이제라도 의식을 바꾸자. 이

제라도 현상보다는 본질을, 속도보

다는 방향을 생각하며 달려가자. 이

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

도를 성도되게 하며, 주님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천상의 

예배자에 이르기까지 달려감이 귀

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2면에서 계속>

후속 수사에서 시겔, 폴 빌제리안

(1977년 졸), 아이러 소콜로(1981년 

졸) 등 HBS 졸업자가 다수 걸려들었

다.

스캔들 당시 드렉셀 번햄 램버트의 

CEO는 프레드 조셉(1963년 졸)이었

다. 그는 자신은 내부자 거래와 무관

하며 그런 사실을 몰랐던 죄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그 말을 믿

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는 스타 직원

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만 문책

하는 선으로 끝냈다.

젠슨 교수는 2005년 뉴욕타임스 인

터뷰에서 높은 주가를 떠받치는 전망

에 관해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낙관하

는 성향에 관해 논했다.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수치를 시장에 제시한다면 주가는 현

실적인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학자들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는 아직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게 

바로 윤리다. 그리고 그의 말이 옳다. 

HBS는 금융공학은 잘 가르치면서 윤

리를 어떻게 가르칠지는 잘 모르고 앞

으로도 그럴 것이다.

2003년 HBS가 추가한 ‘리더십과 

기업책임’ 과정은 젠슨 교수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하다. 내부자거

래 규칙, 엔론의 몰락, 인간의 특성, 종

업원 책임, 노동법, 기업시민, 사회책

임 투자, 공익활동에 관한 토론과 함

께 ‘투자자·고객·종업원·납품업자·대

중 등 회사의 핵심 기반 각자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결정’을 가르친다. 

하지만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

수다. 젠슨 교수가 어떻게 죽여야 할

지 아무도 모르는 프랑켄슈타인 괴물

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끝>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화석화된 신앙, 타락한 예배자, 영적고갈 -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세상과 신앙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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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 탄 인 

사회는 크

게 세 그룹

으로 나눠

진다. 부탄

인에 포함

되는 티벳

의 보티아

(Bhotia), 동

부 보티아로 불리는 샤르초프

(Sharchop) ,  그리고 네팔인

(Nepalese) 외 작은 다양한 부족들

이 있다. 그들은 거대한 부족 공동

체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 정치

적 지도자 대부분이 이 그룹에서 

나온다. 다수의 우수한 사람들이 8

세기에 티벳에서 부탄으로 이주해

왔고 티벳 피난민들은 수 세기에 

걸쳐 부탄으로 들어왔다.

남쪽으로는 인도와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경을 두고 있는 부탄은 

매우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아름답

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경

치는 평평한 모래 평원에서 가파르

고 우거진 숲, 히말라야의 바위 산

들 등 매우 다채롭다. 부탄인들은 

대부분 키가 크고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몽골의 원류로 알려

진 그들은 길게 늘어진 눈과 두드

러진 광대뼈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

적이고 용감무쌍한 것으로도 알려

져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

천둥 드래곤(용)의 땅"이라는 의미

의 "드루크 얄(Druk-yal)"이라고 

부른다.

삶의 모습

부탄인 대부분은 농부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이 먹을 양식을 충분

히 생산하기 위해 들에서 오랜 시

간 동안 일해야만 한다. 농작물의 

일부는 다른 필수품을 사기 위해 

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그들의 기

본적인 주식은 쌀, 감자, 야채이며 

고기는 작은 양을 먹을 뿐이고 중

동지역에서 사는 소인 야크(yaks)

는 가족들에게 우유를 제공한다.

부탄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땅에서 살거나 멀리 떨어진 집에서 

산다. 그러나 좀 큰 마을에서는 집

들이 밀집돼 세워져 있고 대부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칠해져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두꺼운 목재로 

집을 짓고 추위를 막기 위해 진흙

을 벽에 바른다. 집은 대부분 2층

으로 지어져 있지만 어떤 집은 4층

짜리도 있다. 만일 동물을 키우는 

가족이라면 가축은 1층 바닥에서 

키운다. 지붕은 무거운 돌로 고정

시킨 나무 슬레이트로 만들어진다.

결혼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이

며 여성은 약 16세에 결혼하고 남

자는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없으며 신혼

부부는 신랑의 가족과 살거나 신부

의 가족과 살지만, 어느 쪽이 일손

이 더 필요한가에 달려있다. 대가

족 제도는 부탄인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조부모들은 어린 아이들

을 돌본다.

부탄 여성은 다채로운 모양과 색

깔의 직물로 짜여진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키라(kira)"라고 불려지는 

긴 천 조각으로 몸을 빙빙 감고 은 

브로치 한 쌍을 어깨에 꼽는다. 그

리고 작은 자켓을 키라 위에 입는

다. 남자는 긴 어깨걸이 로브(robe) 

또는 "고스(gos)"를 입는다. 낮 동

안은 고(go)라는 의상을 벨트로 조

여서 무릎까지 닿게 하고, 저녁에

는 잠자는 동안 밑에까지 내린다. 

모자는 거의 쓰지 않지만 사원에 

들어갈 때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어깨 위에 경외의 뜻으로 스카프를 

걸친다. 스카프의 색깔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신앙

티벳 불교(라마교)의 한 교파인 "

홍의교(Red Hat)"는 부탄인들에게 

지배적인 종교이다. 비록 거의 대

다수가 불교신자지만 전통적인 티

벳 샤머니즘 신앙도 일부에서 계속

되고 있다. 샤머니즘 숭배자들은 

신, 악령, 조상의 영 등 보이지 않

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 가족들은 그들의 

집에 불당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집은 불당보다는 작은 부처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단

으로 큰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제법 

부유한 가정에는 정성들여 만든 제

단과 램프, 향로 등 종교물품들도 

구비해놓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국가와 고립돼 살아온 역사

로 인해 부탄인들은 타민족을 신뢰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선조들의 전

통에 가치를 둔다. 그러나 그들에

게도 현대 의술(약)과 편리성 등이 

필요하기에 더욱 변화하기 쉽게 되

어가고 있다.

부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

록 시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고립성 

때문에 복음에 저항적이다. 폐쇄적

이고 전통에 묶인 벽을 깨뜨리도록 

많은 기도와 선교의 노력들이 필요

하다.

부탄의 부탄인(Bhutanese)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진보교회 중심 캐나다에 보수적 복음주의교회 약진

이른바 ‘진보 교회’

가 주류인 캐나다교

회에 보수적 복음주

의 교회들이 부흥하

고 있다. 이들 교회는 

성경 읽기에 열심이

며 기도에 집중한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캐나다교회조차 보수적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며 “성공회와 장로교 루터교 연

합교회들 중에 보기 드문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16

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경을 실제 하나님

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며 선교를 중

시하는 보수신학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50

년간 캐나다 주류 교회들이 지향하는 신앙과는 차이

를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성장하는 캐나다 교회들은 

매년 2%씩 성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회 성도들 중에는 60대 이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

다. 

캐나다 주류교회의 변화를 연구해온 시애틀퍼시픽

대 제니퍼 맥키니 교수는 “신학적으로 분명할수록 명

확한 신앙을 갖는 게 특징”이라며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캐나다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역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주로 성장하고 있다. 신학교의 경우 북미에서 유일하

게 성장하는 학교는 미국의 고든콘웰신학대학원과 캐

나다의 틴데일신학교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교

회는 연합교회(United churches)가 가장 규모가 크며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진보) 신학을 표방한다. 하지

만 교회 성장세는 둔화와 감소를 면치 못했다.  

캐나다 리디머칼리지 리서치팀에 따르면 현재 캐나

다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목회자 93%, 교회 출석성

도 83%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살과 피를 가진 몸으

로 부활한 것을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류 교

회 목회자 56%, 출석신자 67%가 몸의 부활을 믿는 것

과 차이를 보인다.  

“무신론교육 반대” 홈스쿨링 쿠바 목사 징역형

가정에서 자녀에게 

‘홈스쿨링’ (Home 

schooling)을 통해 크

리스천 교육을 하던 

쿠바 목회자가 실형

을 선고받았다고 미

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라몬 리갈 목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

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고 아내와 함께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다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학교교육이 

의무인 쿠바는 홈스쿨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공립학교에서 무신론과 공

산주의 이념을 가르친다. 리갈 목사 부부는 자녀들에

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쿠바 출신의 다

른 목사는 “쿠바는 학생들이 사회주의자가 되도록 세

뇌해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베라와 같이 사고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학

교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한다. 

미국 홈스쿨 옹호 단체(HSLDA,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는 쿠바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리갈 목사 처벌에 반대하는 시민 3만

여명의 서명을 주미 쿠바대사관에 전달했다. 이 단체

는 또 “리갈 목사와 같은 이들에게 ‘교육 망명’을 허락

하라”며 미국 정부에 쿠바 크리스천의 망명 허용을 요

구했다.

쿠바는 전체 인구의 85%가 가톨릭 신자이고 개신

교 인구는 소수다. 개신교인 상당수는 마르크시즘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쿠바정부의 교육에 반대해 국

외로 나가 신앙에 따른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 홈스

쿨링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다. 쿠바 정부도 이와 관련된 조약에 2008년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탄핵론에 펜스 부통령 부상

특검 수사까지 불러

오며 일파만파 확산되

는 러시아 스캔들에 

미국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분위기가 심상

치 않다. 미 집권 여당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몰아내

고 후임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앉혀야 한다는 말

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17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인

사들 사이에서 ‘펜스 대통령’을 열망하는 말들이 심각

하게 오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폴리티코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연방수사

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펜스 부

통령이 (대통령 대행) 리허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워터게이트로 낙마한) 리처드 닉

슨 전 대통령 사태와 같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언론인들도 특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적 무게중심을 급격히 펜스 부통령 쪽으로 옮기

는 모습이다. 보수 논조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샛은 

이날 “유능한 인물(펜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

럼프를 버리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됐다”면서 “트럼

프가 제거됐다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소급 

당선될 것도 아니고,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해임되는 일

도 없을 것”이란 내용의 칼럼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

이 탄핵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 온 극보수 논객 에

릭 에릭슨도 “공화당은 트럼프를 버려야 한다. 펜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필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워싱턴 정가의 로비스트들 역시 벌써부터 펜스 부

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익

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로비스트는 폴리티코에 “트럼

프는 대통령으로서 추진한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낼 가

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반면, 펜스 부통령은 의회에

서 선호하는 예측 가능한 인물로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공화당 로비스트

들은 펜스 부통령이 없었다면 백악관이 지금보다 훨

씬 더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여긴다고 이 로비스트는 

덧붙였다. 실제로 미 의회와 워싱턴 로비 업계를 아울

러 트럼프보다 펜스를 대통령으로 선호하는 공화당 

의원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이런 기대감과 수군거림에 정작 본인은 적잖이 난

감해하는 모습이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

인기’를 잠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련하게 

처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갑작스러운 인기

몰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폴리티코는 관

련 인터뷰 요청에 펜스 부통령 측이 논평을 거절했다

면서 “그동안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대통령’ 트럼프

보다 튀지 않으려 했던 부통령이 이런 분위기를 민망

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이미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

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그가 ‘

위대한 미국 위원회’란 이름의 정치 후원조직을 결성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폴리티코는 “전통적으로 부

통령은 자신의 정치기반을 당 전국위원회에 통합시켜 

온 것에 비춰볼 때, 별도 정치 후원조직을 결성한 것

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졸업식장서 망신당한 펜스 미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연사로 나선 

대학 졸업식에서 톡톡

히 망신을 당했다. 그

의 연설 시작과 함께 

1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항의와 저

항의 의미로 졸업식장을 박차고 나와 버린 것.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21일 인디

애나주 소재 노터데임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하던 

중 청중의 ‘퇴장 시위’를 겪었다. 가톨릭계 학교인 이 

대학은 신임 대통령을 졸업식 연사로 초청하는 전통

을 이어왔는데, 올해 졸업식을 앞두고선 학생과 교직

원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거부하는 청

원 운동이 벌어졌다. 

결국 대학 당국은 ‘꿩 대신 닭’ 격으로 인디애나 주

지사를 역임한 펜스 부통령으로 연사를 바꿨지만, 학

생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대체 연

사’ 역시 반기지 않았다. 앞서 미 대학생 단체 연합은 

펜스의 정책이 사회 취약 계층을 배제시켰다며 항의 

차원의 퇴장 시위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펜스의 연설 도중에 부모님과 함께 퇴장한 졸

업생 카산드라 디마로는 현지 언론에 “트럼프의 정책

으로 삶에 악영향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연대의 표

현이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들도 학생들의 퇴장 계획을 미리 알았

지만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폴 브라운 공보 담

당 부총장은 “노터데임대학은 과거에도 대통령과 부

통령에 대한 시위가 열렸던 곳”이라며 “학생들이 행사

를 방해하지 않는 한 시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졸업생을 비롯한 청중들의 ‘퇴장 시위’를 목격

한 펜스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연설을 이어갔

다. 그는 이날 트럼프가 순방 중 무슬림 국가 정상들에

게 행한 연설에 찬사를 보내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펼쳐 또다른 야유를 받았

다. 

이날 펜스에 앞서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선 칼레브 

조슈아 파인은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하는 정책에 맞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

설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펜스를 머쓱하게 했다. 

보코하람 석방 여학생 82명 가족들과 재회

지난 2014년 나이

지리아 무장단체 보

코하람에 피랍됐다

가 풀려난 여학생들

이 20일3년 만에 가

족들과 재회했다. 

이달 초 보코하람

으로부터 석방된 여

학생 82명은 이날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가족

들과 만났다. 2014년 4월 치복 지역에서 집단 납치된 

지 3년여 만이다. 

상봉은 축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여학생들은 가족

들과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리거나 환영의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

었다. 3년 만에 딸과 마주한 고디야 조슈아는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다. 크리스마스나 새 해 첫날처럼 행복

하다”며 “신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코하람과 수개월 간의 협상을 

벌인 끝에 여학생 82명을 보코하람 조직원 5명과 교

환했다. 정부는 6일 소년들을 인계 받은 뒤 신원 확인 

절차를 밟았다.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학생 113명을 인

질로 잡고 있다.

납치된 소녀 대다수는 기독교도다. 보코하람은 소녀

들에 대원들과의 혼인을 강요했다. 일부 소녀들은 이

들에 동화돼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몇몇은 자살 폭탄 

테러로 희생됐다. 

인니 아체주 동성커플, 85대 공개태형 선고

인도네시아 아체

주(州) 경찰이 17일 

동성애 혐의로 두 남

성을 체포했다. 아체

주 법원은 이날 이들

에게 샤리아법을 근

거로 85대의 공개 태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아체주의 주도(州都)인 반다 아체

(Banda Aceh)에서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지역사회 자

경단에 의해 체포됐다. 

주민들은 아파트에 침입해 이 두 남자가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동성애 근거

로 삼았다. 해당 비디오는 이미 지역 언론에서 공유된 

상태다. 

85대의 공개태형 선고를 받은 이 두 남자는 반다 아

체에 있는 회교 사원 중 한 곳에서 공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보수적인 지역인 아체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

시아에서도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주다. 샤리

아법은 이슬람의 법 체계로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다

르게 가족, 경제, 국제관계, 사회, 정치, 종교에 이르기

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주에서 샤리

아법 시행을 허용했다. 아체특별자치구는 2년 전 동성

애에 태형 100대를 처할 수 있게 했고 샤리아법을 비

이슬람교도에게도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공개 태형 선고는 아체 주에서 2년 전 샤리아

법을 강화한 이후 동성애가 처벌되는 첫 사례다.

미전문가 "北, 2년내 美 본토타격 능력 갖출 것" 

워 싱 턴 포 스 트

(WP)는 21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이 국제

사회의 비난에 계속 

맞서며 또다시 미사

일을 발사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외국 순방 도중에 발생한 북한의 새 미사일 발사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WP는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트럼프 정부 출

범 직후인 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 미사

일 '북극성 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미 당국 및 전문

가들의 추정을 전하면서 이 미사일의 성능을 다시 한 

번 조명했다.

WP는 구체적으로 북극성 2형이 고체연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발사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미사일 전문

가의 과거 분석 글을 소개했다.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

원은 지난 2월 북극성 2형 발사 당시 미국의 북한 전

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북한 노동미사일의 경

우 액체 사전주입 등에 30∼60분 걸리는 것과 달리 북

극성 2형은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분

석했다.

또 "북극성 2형이 기동성과 생존성, 대응성 면에서 

노동미사일과 비교하면 훨씬 고도화된 만큼 이를 탐

지하고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국제

안보국장은 이날 WP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

시킬 진지한 외교적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향

후 2년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외교적 해법의 기회가 있다"며 북핵 문

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 강화를 촉구

했다.

‘탄핵위기' 닉슨·클린턴·트럼프…사유는 모두 '사법방해'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가능

성이 증폭된 건 제임

스 코미 전 연방수사

국(FBI) 국장의 '메모'

가 폭로되면서였다. 

뉴욕타임스가 16일 

이 메모의 존재를 보

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

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이에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선 '트럼프가 탄핵될 

것'이란 쪽에 돈을 거는 사람이 급증했다. 영국 도박업

체는 '트럼프 탄핵' 확률을 56%로 높여 잡았다.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법방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위기에 처했던 건 

1974년 리처드 닉슨과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뿐이

며 두 사람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사법방

해였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재판 등 법 집행에 개입

하고 훼방하는 행위. 미국은 이것을 가장 용납할 수 없

는 대통령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코미 메모’에 트럼프 대통령이 FBI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코미가 이끄는 FBI가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거

래 의혹을 수사하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

사 중단'을 요구했고, 메모에 그런 발언이 담겼다는 것

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메모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의 행위는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훼방하

거나 지체시킨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사법방해는 중대한 탄핵 사유로 꼽힌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도 이 혐의가 적용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드러나자 

FBI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고 본회의에 상정되자 닉슨은 서둘러 

하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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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랜드의 최초 한인 목회자는 

이W.K.이다. 1910년 인구조사에 

나오는 Won Kang Lee(이원양)가 

그라면 그는 1886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1904년에 도미하였는데 기

혼자로서 1910년 현재, 레드랜드

에 있던 호텔 식당에서 빵을 굽는 

제과사였다. 

레드랜드

로스앤젤레스에서 10번 고속도

로를 타고 동쪽으로 운전하면서 

포모나를 지나고 남쪽에 리버사이

드를 두고 계속 운전해가면 레드

랜드가 나오는데 리버사이드와는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다. 노동주

선인 안석중이 1905년에 이미 이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인들이 늦어도 

1905년부터 거주했을 것이다.  

LA타임스 1910년 4월 26일자에 

따르면 1910년 4월 25일 국민회 

건물을 포함한 8개 건물이 소실되

어 무려 5000불의 손실이 있었다

고 한다. 자전거를 건지려다가 머

리와 팔에 화상을 입는가 하면 뛰

어내리다 발목을 다치는 등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던 때까지 한인

들은 레드랜드의 서쪽 끝에 모여 

살았는데 현재 10번 하이웨이 북

쪽이 된다. 

선우학원에 따르면 당시 한인들

이 비교적 많이 살던 곳이 레드랜

드였고, 약 30명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와 오크랜드에 5, 6명 정도, 나성에 

약 1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인들이 거주했

을 것으로 추증할 수 있는 것은 도

산 안창호 선생의 가족이 1907년

에 이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

다. 1907년 6월 11일의 레드렌즈 

우체국 인장이 찍힌 엽서에는 ‘미

국행 안창호 본집’이라 쓰고 Mrs. 

C. H. Aun P. O. Box 448 

Redlands, Cal, USA라고 적혀있

고, 1907년 6월 16일의 레드렌즈 

우체국 인장이 찍힌 엽서에는 '안

창호 본가'라고 쓰고 Mrs. H. L 

Aun, P. O. Box 448 Redlands, 

Cal, U.S.A. 라고 적혀 있다. 이곳에

는 1905년 12월경에 공립협회 레

드랜드 지부가 설치되었음으로 상

당한 한인들이 거주하였을 것이다.   

1906년 신한민보에 게재된 노동

주선인의 광고에서 당시 한인 노

동현장의 경제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렌지 스트리트 105번지

(105 Orange street)에 사무소를 

개설한 한인권업소 주인 오운이 

귤과 딸기 따는 일이 매삭 5, 60원

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한 달 급여

가 곡상의 경우 30원에서 50원이

고, 접시 닦는 일이 25원에서 35원

이고, 스쿨 보이가 2원에서 3원50

전이었다. 

레드랜드제일감리교회 역사책

에 따르면 한인들은 과일 따는 일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집일을 하기도 했

다. 아직도 미국화폐단위에 익숙하

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던 탓인지 

달러대신 원으로 센트 대신 전으

로 부르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조

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

고 미국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는 

고백일 수도 있겠다.  

1912년에는 한인 노동 주선소가 

실베르리아 스트리트 201번지(201 

Sylveria Street)에 있었는데, 1917

년에도 한인 장C.K.가 웨스트 스테

이트 스트리트 314번지(314 W. 

State Street)에 한인노동주선소를 

개설하고 이곳 레드랜드 한인촌을 

지키고 있었다.

유니온 한인교회

1907년에 발간된 레드랜드 전화

번호부는 이W.K.를 유니온한인교

회 Union Korean Mission 선교사

로 소개하고 있다. 미션이라고 함

은 예배 처소로서 교회가 되기 전 

단계의 조직을 

일컫지만 여기

서는 일단 교회

라고 쓰기로 한

다. 

그런데 선교

사 이W.K는 본 

교회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의 전화번호

부에서 ‘선교

사’(missionary) 

다음에 나오는 ‘r'은 거주

지 residence라는 의미

이다. 

1907년의 전화번호부

가 1906년에 자료를 수

집하여 출판해야 함으로 

유니온한인교회는 아무

리 늦어도 1906년에 세

워졌다고 보아야 한다. 

1908년 지도에는 유니

온 한인교회가 있었던 오

랜지 스트리트 510번지

의 건물이 보인다.

유니온한인교회 예배

당은 오렌지 스트리트 510번지에 

세워지고 있는데 현재 이곳에는 

상점들이 몰려 있어 레드랜드 상

업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유

니온 길과 이스트 스투알트 길이 

만나는 사거리에서 거리표지판이 

보이도록 넓게 사진을 한 장 찍을 

경우 당시 한인교회는 사진 중심

에 있어야 할 것이다.  

왜 교회이름을 유니온한인교회

라고 했을까? 이 대답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상항장로교회에

서 1908년 12월에 발간한 잡지 ‘대

도’가 그 해답을 주고 있다. 그대로

를 싣는다.

“레드랜드에는 한인이 자유로 

교회를 설립한 곳인데 열어 교우

가 열심히 연조하야 각색 경비를 

담임하야 지낸다하니 과연 본받을 

만한 교회더라.”

위의 기사에서 유니온한인교회

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첫째는 레드랜드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자유로’교회를 설립하고 

있다. 말하자면 장로교회와 침례교

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함께 어우

르는 교회 곧 유니온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로교회가 유니온한인교회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장로

회 총회록에 잘 나타나고 있다. 로

스앤젤레스와 엎랜드, 리버사이드, 

락 스프링, 레드랜드 지역에 거주

하는 한인들에 대한 선교가 로스

앤젤레스 근교에서 안식년을 지나

고 있는 주한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 사무엘 마펫 박사에 의해

서 제기되었고 방화중 전도사는 

이미 이러한 곳을 방문하였는데 

이때가 1906년이었다. 미국 북장

로교회는 1907년 가을에 방화중 

전도사를 한인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중국인

의 선교를 목적한 존 H. 라프린 목

사가 지도하고 마펫 선교사가 안

식년 기간만 방화중 전도사를 보

조하기로 하였다. 위의 라프린 목

사는 전 중국선교사였다. 바로 이 

한인교회가 유니온한인교회라고 

본다. 그리고 이W.K 목사는 방화

중 전도사가 지명한 평신도 목회

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인 레드랜드침례교회도 한

인선교에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인 

교회 제일감리교회 100년사를 쓴 

래치 비딕이 침례교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한인 노동자들이 샌프란시스

코에서 레드랜드로 유입되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인을 

추방하였고, 이 후 일본인을 추방

하였고 그리고 인도사람을 추방한 

후가 된다. 그러나 몇몇 교회들이, 

특별히 침례교회가, 이들 다양한 

인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

지고 선교적 노력을 통하여 접근

하려고 노력했다.”위의 미국인 제

일감리교회가 유니온한인교회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시각은 그 후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가 조직됨

으로써 확실하다.

유니온한인교회의 두 번째 특징

은 “교우가 열심히 연조하야 각 색 

경비를 담임하야 지낸다하니 과연 

본받을 만한 교회더라”고 쓴 글에

서 볼 수 있다. 유니온한인교회는 

교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합하여 

헌금을 하였고 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스스로 담당했다. 

미국 교회가 조선에 파송한 선교

사들이 실시했고 성공적으로 열매

를 거두었던 삼자운동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1906년에 촬영한 레드랜드 감리

교 한인 예배처소의 30명의 한인

들이 대부분 유니온한인교회의 교

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 중에 

유니온한인교회 선교사였던 이

W.K도 있을 것이다. 

과연 유니온한인교회는 얼마동

안 지속되었을까? 북미자지한인야

소교회가 1906년에 시작했다면 아

마도 1년도 채 유지되지 못했을 것

이다. 그렇다면 이W.K 목사도 1년 

이하 동안 교회를 섬겼을 것으로 

보인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교회

지만 본 교회는 이후 북미자지한

인야소교회로 이어지고 한인장로

교회로까지 계속 된다. 이W.K 선

교사는 1907년 레드랜드 전화번호

부에 소개된 이후 그를 찾기란 쉽

지 않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7. 이 W. K.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로스앤젤레스 레드랜드 최초 한인 목회자로 방화중 전도사가 지명

1906년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로 바뀐 유니온한인교회서 짧게 사역  

1908년 지도에는 유니온 한인교회가 있었던 오

랜지 스트리트 510번지의 건물이 보인다.

레드랜드 감리교 한인 예배처소, 1906년

W. K. Lee가 유니온한인교회 건물에서 거주하는 선교사라고 적혀 있다.

유니온한인교회의 목회자가 W.K. Lee인 것과 오랜지 스트리트 510번지에 위

치해 있다고 적혀 있다.

안창호 본가에 보낸 옆서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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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 사랑과 같은 부부사랑

의 표현

청교도들은 결합한 사랑이 매우 완

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다니엘 로저스(Danie l 

Rogers)가 묘사한 것과 같은 구절들

을 볼 때 명백하다. 

“결혼의 사랑은 종종 아무런 알 수 

있는 원인 없이 한 편의 마음을 다른 

편에게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 강한 천연자

석이 서로를 끌어당길 때 더 이상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단지 그 남자

와 여자의 결혼이 천국에서 이루어졌

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다(Dan ie l  Rogers , 

Matrimonial Honor, 1642)."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결혼은 사

랑에 폭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

저스는 이 마음을 고정시키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다. 그러나 그는 모든 청교도들이 행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확고한 애정은 모든 경

우에 있어 하나님의 명령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서로의 배

우자가 될 사람은 지금 당장에 상대

를 분명히 사랑하는 자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배우자의 눈

에 그런 사람은 비록 발견된다 하더

라도 생의 동반자로 적절한 후보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불변의 기초에 근거하여 

확고한 애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육

체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사랑의 행동들은 이 애정을 무르익게 

하고 깊게 할 것이며 따뜻한 부부간

의 사랑에 이르게 할 것이다. 

3) 구속(救贖)적인 사랑의 비유로

서의 표현

뉴잉글랜드로 간 캠브리지의 청교

도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는 

자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예증하고자 하여 자신의 설교

에 이 따뜻한 부부간의 사랑을 묘사

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의 증거로서 복음의 성례들을 제시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아내를 묘사했

다: 

“아내가 먼 지방에 있는 남편의 편

지들을 읽을 때, 그녀는 남편이 사랑

하고 있다는 많은 달콤한 암시들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 편지들을 매일 

자주 읽을 것이다. 그녀는 그 편지들 

속에서 멀리 떨어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을 볼 것이다. 그녀는 이

렇게 말할 것이다 ‘그가 편지의 이 구

절을 쓸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

러면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녀는 남

편이 지금 있지 않지만 필적 가운데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고, 이야기하

고 싶기 때문에 그 편지들만을 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식은 곧 

주님의 사랑의 편지들인 것이다.”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

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남편을 묘사한다: 

“그 마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 

있는 남자는 밤에는 그녀의 꿈을 꾸

고 잠이 깼을 때는 그의 눈과 생각에 

그녀가 있고, 식탁에 앉을 때에도 그

녀를 명상하고, 여행할 때에도 그녀

와 동행하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녀와 이야기 한다”(토마스 후커, “

구속(救贖)의 적용”, 1659). 남편이 자

신의 배우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

지고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보다 

더욱 사랑할 때, 그 사실은 다음과 같

은 존경의 표현들로 나타난다. 곧 그

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녀가 마음대

로 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그녀의 만족과 위로를 

위해 사용된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있고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 맡겨 있

어 그는 자신의 애정의 물결이 강한 

해류와 같이 격렬하게 넘쳐흐른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토마스 

후커,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에 대

한 언급”, 1656).

4) 주님 사랑과 동등한 부부사랑

의 표현

청교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

선 되어야 하고, 인간의 사랑은 주님

의 사랑을 양육하고 빗나가게 하지 

않을 동안에만 구현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지만, 분명히 그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열렬하고 강해야 한다고 기대

했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 그들은 

비록 자제는 하였으나 억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배우

자에게도 풍성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

다고 믿었다. 그래서 윌리암 구즈

(William Gouge)는 다음과 같이 책망

한다: 

“뜨거운 애정이나 애정의 마음이 

없는 남편들의 성벽은 절대로 말씀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신

실한 성도들은 전혀 애정이 없는 스

토아 철학자가 아니며, 또한 그들은 

아내가 즐거워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

해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은 결혼 상황에 관련된 

특권이기 때문이다”(윌리암 구즈, “가

정의 의미에 대해”, 1634).

5) 부부의 성경적인 사랑 표현의 

유익

에드먼드 몰간(Edmund Morgan)

의 말과 같이 “청교도는 억지로 점잔

을 빼는 자나 금욕주의자가 아니었

다. 그들은 웃는 법을 알고 있었고 사

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라는 사실

이 명백해진다. 그들 부부애정에 대

한 긍정적 현실주의는 그들이 결혼관

계의 이해를 위해 성경을 찾았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들은 결

혼의 제정을 알기 위해 창세기를 찾

았고 결혼의 완전한 의미를 알기 위

해 에베소서를 찾았고, 결혼의 위생학

을 알기 위해 레위기를 찾았고, 결혼

의 관리를 위해 잠언을 찾았고, 결혼

의 윤리를 알기 위해 몇몇 신약 성경

을 찾았고, 이상의 예화들과 제시를 

위해 에스더, 룻기, 아가서를 찾았다. 

밀턴(Milton)은 그들의 성경 탐구

의 결실을 엄숙하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양성의 차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의 사랑의 찬양적 

기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선포한다. 

8. 청교도 부부 생활의 모습

부부가 된 자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

아내가 제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

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는 말씀은 부부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이에 기초하여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청교도 로버트 볼튼(Rober t 

Bolton)은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자

신의 수고와 같이 보답하라”고 가르

쳤다. 볼튼은 이어서 "영혼에게는 성

이 없다. 아내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

인 것처럼 동등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선함을 나타내도록 하라. 다만 아내

의 영혼이 연약한 육체에 의해 약해

지고 무력해지는데, 주께서 그러한 

약한 육체를 입히신 것은 지혜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니 하나님의 선을 

위해 더 편리하고 편안한 도움이 되

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감상적인 애정 

표현을 개발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

을 명백히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특

별히 이 모든 것 외에 인내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청교도 사상가들은 배

우자의 간음이 있었을 때에 재혼의 

권리를 수반하는 이혼이 성경적으로 

허용되었다는데 대체로 동의하였다. 

남녀가 동등한 권리로서 동일하게 실

제적인 결혼 관계 파기의 모든 행위

들은 ‘악의적인 유기’, ‘부부가 서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하

는 것’, ‘학대’, ‘질병’, 그리고 ‘정신이

상’이다.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는 "교회나 민사 재판에 의해 결코 교

정될 수 없는 간음과 같은 고의적 유

기를 제외한 무엇도 결혼의 결속을 

해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

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간음죄까지

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17세기의 서정에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배우자는 불변의 기초에 근거해 확고한 애정으로 사랑하는 결단이 중요

결혼관계 이해를 성경에서 찾아...진정한 사랑의 명백한 표현, 인내 필요

청교도 신앙 (3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청교도의 결혼관(4)

병원만 가면 높아지는 혈압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 오른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실제로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더라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지

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또 누

구나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자신의 혈압이 

높지 않을까 하며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

험을 했을 것이다.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도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40대 중반의 남성 

정 모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다. 가

끔 집 주변 상가에서 기계로 혈압을 제보지만 항

상 정상이었다. 정 씨의 가족은 어머니가 젊어서

부터 고혈압을 앓았고 누나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

고 있었다. 검진해보니 혈압은 160/100mmhg으로 

높았다. 다시 측정해도 155/100mmhg였다. 혈압

이 높긴 하지만 처음 병원에 와서 혈압이 높아졌

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2주 후에 병원에서 

다시 혈압을 재기로 했다. 혈압계를 산 정씨는 2주 

동안 집에서 혈압을 측정했는데 평균 혈압은 

130/90mmhg이었다. 2주 후 다시 병원에 온 정씨

의 혈압은 160/100mmhg으로 여전히 높았다. 정 

씨는 왜 병원에만 오면 자신의 혈압이 높아지는지 

궁금했다. 

백의(白衣)고혈압(White Coat Hypertension)이

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만 가면 혈압이 비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사 앞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스트레스나 긴장은 혈

중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이는 혈관의 저항성과 

심장박출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린다. 

과거에는 백의 고혈압을 정상으로 보고 치료하

지 않았지만 많은 임상견구 결과 백의 고혈압도 

일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중풍이나 심장 질환 등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대부분은 수년 안에 일

반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

라서 백의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경우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하

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 사항에 유의하자. 혈압 측

정 전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두 번 정

도 측정해서 측정한 평균을 기록하고 꽉 조이는 

옷을 입고 혈압을 재는 것을 피하고 혈압계는 심

장 높이에 두며 식사나 운동 직후, 또는 커피를 마

시거나 담배를 피운 다음에는 혈압 측정을 피하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적당한 실내온도에서 측정

한다. 

건강 길라잡이

백의 고혈압

이영직 내과전문의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

영춘 목사)가 주최하고 기독교서점

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로고스 선

교회(회장 박도원 목사)가 후원하

는 제 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이 시작됐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독후감 응모

전 추천도서는 ‘당신은 오해하고 있

습니다’(유석경/규장), ‘광야의 소

리’(윤종하/성서유니온), ‘나는 아

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플러스’(이영훈 역/아

름다운동행) 등 4권이다. 

본 공모전 응시 대상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거주 한인 평신도, 목

회자, 선교사 사모 등이며 추천도

서 중 한권을 읽은 후 독후감을 제

출하면 된다. 독후감은 레터 용지 3

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오는 10월 

1일. wkcmmailbox@gmail.com으

로 보내면 된다. 원고를 보낼 시 응

모자의 이름, 출석교회, 직분, 전화

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야 

한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회를 거

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

상 3명을 선출하고 각 1,000달러, 

500달러, 300달러가 상장과 함께 

상금으로 전달된다. 

이미 수상경력이 있으면 3년 동

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식

은 12월 초에 갖게 된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는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

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

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 

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

시해 오고 있다. 

자세한 것은 wkcmmailbox@

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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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 천만 명 정도가 반려

견과 같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한다. 혼족(혼자 사는 사람)과 일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니 외로움

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

로 택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

족이상으로 생각하며 상전처럼 모

시기도 한다. 웬만한 자녀양육이나 

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며 애정도 지극정성이다. 병

이 나면 가장 좋은 치료를 받게 하

고 만약 죽으면 식음을 전폐한 채 

슬퍼하기도 한다. 

간혹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아빠, 엄마, 오빠, 누나 등으로 자

신들을 칭하며 반려동물을 인격화

하는 이해부득이다. 소중하게 여기

며 애정을 표하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인지, 개

가 사람이 되는 것인지가 모호한 

호칭에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

는 것이다. 얼마 전 개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았

다. 네덜란드의 한 여성이 수캐에

게 턱시도를 입히고 자신은 면사

포를 쓴 채 남편이 된 개에게 키스

를 하며 기꺼워하는 사진이었다. 

말세다. 그러나 세월이 하도 수상

하다보니 이런 것을 말세로 지칭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눈에 불

을 켜고 침을 튀기며 삿대질을 할 

사람들이 분명 있는 까닭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물질문

명이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그 모

든 것을 누리며 이용해야할 사람

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반면 기

계(로봇)의 소용과 반려동물들을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을 위해 기계나 반려

동물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지가 

애매해졌다. 기계는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며 사람의 생존권마저 위협

하고 있으며 사람보다 더 높은 자

리에 안주한 반려동물들은 사람들

의 수고를 통해 호식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뒤 사람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토록 하셨다. 

만물이 사람에게 소용되거나 최소

한 상호작용의 역할이 되게 하셨

다. 결코 사람 위에 동물이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

은 사람 위에 반려동물을 두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인격화

를 넘어 신격화하는 경향도 보이

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미련은 에덴동산에서부

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

겠다는 교만이라고 표현하지만 어

쩌면 그것은 교만이라기보다 미련

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

는 것은 어리석음인 것이다. 사람

의 미련도 발전한다. 발전을 거듭

하여 점점 더 지혜로워지거나 사

람다워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

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련이 더 

깊어진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통치

하시는 나라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꿔달라고 졸랐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

偶像)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상상

의 형상(용, 불사조, 해태 등)까지 

만들어 그것들을 신앙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 다스리고 관

리하도록 하신 것들을 신으로 추

앙하며 기꺼이 그것들의 종이 되

어버린 것이 사람의 미련이다. 사

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일 뿐 

사람 위에 온갖 잡물을 다 올려놓

고 있다.

사람의 어리석은 행태는 이제 놀

라는 것마저 식상하게 한다. 너무

도 어이없는 짓들이 비일비재하여 

놀라는 것마저 진부해진 탓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

다. 바로 사람과 동물을 섞어 잡종(

雜種)을 만드는 연구다. 쥐나 토끼, 

돼지 등의 동물에 사람의 유전자

를 이식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활

용한다는 취지를 넘어 사람과 동

물의 DNA를 결합시켜 사람 같은 

동물, 동물 같은 사람을 만들려 시

도하고 있다. 

세상은 이미 말세로 치닫고 있으

니 새삼 거론할 것은 없으나 하나

님의 창조의도와 너무 멀어지고 

있어 두려움이 커진다. 잘못된 길

은 깨닫고 돌이킬 여지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나 사람들이 미련으

로 벌이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은 

그 결과가 죽음임이 뻔하다. 

당연한 상전,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는 것을 마다하고 왜 하찮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며 

스스로 종이라 자처하는지 사람의 

미련이 참 야속하다.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는 결코 그 무엇과 바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녔다는 것은 특

권 중의 특권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장 고귀한 선물인 것이다. 

사람 위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이 계셔야 한다.
hanmac@cmi153.org

토요칼럼

상전(上典)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마감 10월 1일
제 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졸업생의 봉헌

으로 건물을 소

유하고 있는 남

부개혁대학 및 

신대원은 본교가 

있는 휴스턴에서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15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12명의 졸

업식을 가졌다. 

새생명침례교

회에서  열린 졸

업식은 총장 제임스 리 박사의 사

회로 시작돼 교회 가정사역 전문가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 박

사가 '헌신의 단계'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어 이인승 박사가 학사보고를 

하고 학위수여식을 했다. 이사장 

이광선 박사(M.D.)와  LA캠퍼스의 

프레지던트 김회창 박사가 후드착

의와 모자 술 착식을 해주고 총장

의 학위증 수여식을 거행했다. 

마지막에 복음의 횃불 전달식을 

명예총장 커티스 박사가 점화해 선

포식 후 교수 졸업생 재학생 대표

에게 전달해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다음은 본교 학위수여자 명단. 

△D.Ics: 사무엘 워시 목사, 이은

주 선교사, 박정인 목사, 금철 선교

사 △M.Div: 이경희
<기사제공: 남부개혁대학교 신대원>

남부개혁대학교신대원 학위수여식
박사 4명 등 12명 학위자 배출

남부개혁대학교 신대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에반겔리아대학교(총장 신현국 

박사) 2017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

식이 20일 오후 3시 본교 채플실에

서 열렸다. 

신현국 총장은 훈화에서 “한국기

독교 선진들의 신앙의 원리가 회복

되는 것이 현실화 돼야 한다. 하나

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귀한 결과

를 얻을 수 없다. 현대 기독교의 위

기는 강단 설교의 위기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

천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처장 한기원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신현국 총장이 환영

사를 했으며 이재건 목사(이사)가 

기도를, 강순혜 박사가 성경봉독, 

정옥수 장로 중창단이 찬양했다. 

이어 최학량 박사(부이사장)가 ‘

결코 죽이지 말라’(왕상3:25-28)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광수 장

로(이사)가 헌금 및 봉헌기도 했다. 

이수영 박사(교무처장) 사회로 

이어진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이 

학위수여자 호명하고 신현국 총장

이 학위수여와 총장훈화를 했다. 그

리고 본교 이사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김정오 박사(동부장로

교회 담임)이 격려사를, 정필흠 목

사(증경총회장)과 정재훈 박사(부

이사장)이 축사를, 김길원 박사가 

축송을 불렀다. 

이어 기념품증정이 있은후 신용

규 목사(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졸업생은 목회학 박사 학위

를 받은 김영열 목사를 비롯 총 12

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에반겔리아대학교 2017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선진들 신앙원리 회복 현실화 돼야”
에반겔리아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자들과 학교관계자들 그리고 순서맡은이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

니정조) 주최 위탁가정 설명회가 

동양선교교회에서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한인은 물론 아시

안 커뮤니티에 보다 효과적으로 알

리고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부모님

들을 돕고자 위탁가정에서 성장한 

캐서린 코케서스 씨가 경험담을 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KFAM 이재

인 매니저가 위탁가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위탁부모에 대한 프리젠테

이션을 마리아 서 씨가 했으며 마

지막 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

졌다. 

한편 KFAM은 지난 16일 오전11

시 둥지찾기 설명회에 대한 기자회

견을 갖고 그 자리에서 새로바뀐 

둥지 찾기 프로그램 로고를 공개했

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둥지 찾기 설명회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위탁가정 설명회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회장 정기태 목사)가 주최한 세미

나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심

령이가난한교회(담임 이종태 목사)

에서 황의영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첫날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태 목사 인도로 이경님 전도사

의 기도 후 정기태 목사가 “그에게

까지 자랄지라”(엡4:13-16)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강사 황의영 목사(SBM총재)는 “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목

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에코

(ECHO)웨이 학습원리에 대해 강의

했다. 이 학습원리는 SBM과 효율

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창안된 것

으로 최근 증보판이 출간됐다. 

SBM은 SON(Serving Our 

Neighbor, 막10:45) BAL(Biblically 

Applied Life, 빌1:27, 요일3:8) 

Movement의 약자로 “말씀의 신앙

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다. 

실천 강령으로 ①신앙생활의 이

원화현상을 없앤다 ②성경적 가치

관을 확립한다 ③크리스천의 품성

을 개발한다 ④크리스천의 정체성

을 분명히 나타낸다 ⑤봉사정신을 

살린다 ⑥생활개혁에 앞장선다 ⑦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는 7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황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의 관점과 비전을 품고 큰 사역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교회교육을 위한 실천신

학 분야에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의 뜻과 원

리대로 그 과정을 걸어가면 그 결과

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했

다.

황 목사는 에코웨이 학습원리에 

앞서 “파블로브의 자극(S-R)반응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에 영향을 주

었으며, 돈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은 

민주주의에 바탕을 이루지만 기독

교교육을 위한 학습이론은 알려진 

것이 없다”며 에코웨이 학습원리를 

소개했다.

황의영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원

리가 있고 법칙이 있듯이 신앙생활

에도 그런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

다. 그 핵심원리(롬11:36)는 한마디

로 ‘에코(Echo)’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 말씀을 받아서 응답하는, 즉 

에코하는 삶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에코의 필요성, 불가피성, 

효율성을 나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론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도입돼

서 삶속에 적용이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고 성도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는 강의후 질의응답 형식

으로 진행됐으며 오전강의 후 오찬 

뒤, 오후에는 중간 티타임 앞뒤로 

나눠 총 6개의 강의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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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연합감리교한인총회 긴급 총회
연합감리교한인총회(KUMC, 총회장 김광태 목사) 긴급 총회가 6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김광

태 목사)에서 ‘한인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다. 이번 총

회는 동성애 관련 교단내 한인교회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회

비는 없다.

▲문의: (847)541-9538

제 2차 할렐루야 준비기도회
뉴욕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6월 1일(목) 오전 10시30분부

터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제 2차 할렐루야 준비기도

회를 갖는다. 2017 할렐루야대회는 7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프라

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성진 목사(일산거룩

한빛광성교회 담임).

▲문의: (718)279-1414

북미원주민 단기선교 참가자 모집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가 후원하고 북미원주민선교회가 주최하는 

북미원주민 단기선교에 참가할 단원들을 모집한다. 선교지는 미네소

타, 위스콘신, 미시간으로 7월 30일(주)부터 8월 5일(토)까지. 훈련은 6

월 4일(주) 오후 6시부터 6주간 교육이 실시된다. 훈련장소는 선한목자

교회(담임 박준열 목사). 참가비는 450달러(둘째부터는 350달러). 접수

마감은 7월 30일. 

▲문의: (646)763-4211(김기호 목사), (917)648-6659(Pastor Sam 

Lee) 

목회자를 위한 은퇴준비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관하는 ‘목회자를 위한 은퇴준비 

세미나’가 6월 8일(목) 오전 10시부터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

에서 열린다. 세미나 내용은 재정설계, 주택, 복지혜택, 의료보험 등 은

퇴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516)232-3705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세미나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가 후원하고 미주천제모(천국의제자들)가 주

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세미나”가 6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

지 오전 10시-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상관 목사.

▲문의: (551)655-4224, (718)986-7731, (310)408-1858

뉴욕어린양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뉴욕어린양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가 5월 28일(주) 저녁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임직은 안수집사(서현찬, 안현준, 한승진), 

명예안수집사(황규홍), 협동안수집사(김태영),  권사(남선희, 안종옥). 

▲문의: (718)899-8309 

사역자 청빙
뉴욕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가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 

or more)와 EM사역자(Part-time or more)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중언

어를 사용하고 신학교 재학 중으로 간단한 이력서와 신앙 간증문을 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goceman86@gmail.com 

전은주 전도사 찬양집회
‘어노인팅’ 전은주 전도사 찬양집회가 오는 9일(금) 저녁 8시 하크네

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29-9191

자선음악회 “Song & Story”
멕시코선교를 위한 자선음악회 “Song & Story”가 6월 11일(주) 저녁 

6시30분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다. 크리스티나 러

브 리와 친구들이 출연한다. 티켓은 10달러. 

▲문의: (718)704-3737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

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주최하는 

일일 세미나 및 어머니기도회가 지

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

다.

강사로는 김진석 목사가 ‘파워 

프레이징’에 대해, 박재환 목사가 ‘

파워 프리칭’에 대해 각각 강의했

다.

1부 예배는 권금주 목사가 강사

를 소개하고 기도 후 김진석 목사

가 “최고의 찬양을 위한 세미나”라

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헤아림 찬양 워십은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관점으로 최고의 예

배와 찬양을 위한 방법”이라며 “헤

아림(Hear-I'M)이란 △예배자의 

심정을 살펴 알아주는 것 △영원이

나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 △역

지사지의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마

음 △은혜의 선물에 관계된 것 △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부으

심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

롬12:3)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

한 분량이 충만한 것(엡4:13) △지

체의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

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또 김 목사는 헤아림 찬양과 예

배에 대한 이해로 △예배 기획 △

예배흐름 그래프 △예배의 깊이 △

예배인도의 실제 △예배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에 대해 설명했

다. 

김진석 목사(큰샘교회 설교)는 

1987년 찬미선교단 창립 목사로 헤

아림 워십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

다. 

오찬 후 1시30분부터 세미나를 

인도한 박재환 목사(주님의숲교회 

담임)는 한국파워프리칭 대표, 숲

속지역아동센터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저서, 청중을 

변화시키는 능력설교 “파워프리

칭”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

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최한 성경적 교회성장 프로젝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 

코칭’ 세미나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김종석 목사(교회비전연구

소, 한국교회코칭&컨설팅 대표)를 

강사로 개최됐다.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첫날 구

역부흥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중보

기도와 새가족 정착, 전도+양육에 

대해 강의됐다.

둘째 날 김종석 목사는 △중보기

도에 대해 중보기도는 누가 하나? 

중보기도사역에서 중요한 3가지

(①반드시 교회와 담임목사 중심 

②영적 교만 주의 ③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기)를 강조하고 중보기도사

역 전략으로 ①세분화와 전문화 ②

중보기도자의 자기관리 ③전도사

역으로의 연결을 설명했다.

△새가족 정착에 대해서는 ①새

가족 모임의 형태 진단 ②새가족 

사역에 대한 담임목사의 관심도 진

단 ③새가족 사역부의 역할 진단 

➃새가족실의 진단 ➄새가족 정착

의 전략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 오후에는 전도+양육에 대해 

①전도와 양육은 함께 가야 한다 

②시대별 전도의 유형과 부흥의 파

도 ③뿌렸다 전도의 보완할 점 ➃

양육의 과정 ➄예수 그리스도의 전

도+양육 원리 ➅전도+양육의 시스

템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담임목사 관심 따라 교회성장...”

‘파워 프레이징’, ‘파워 프리칭’
글로벌뉴욕여목연 일일세미나 및 어머니기도회

뉴욕목사회 ‘목회코칭’ 세미나, 강사 김종석 목사

뉴욕목사회 주최 목회 코칭’ 세미나에서 강사 김종석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세미나 참석자들과 강사 황의영 목사(앞줄 가운데)가 강의 후 기념촬영 했다.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목회패러다임”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세미나, 강사 황의영 목사

글로벌뉴욕여목연이 주최한 어머니기도회 오전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와 함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일원 한인 노숙인 쉼터 뉴욕

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퀸

즈 플러싱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

다. 뉴욕나눔의집은 5월 22일 플러

싱의 한 가정집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새 노숙인 쉼터 개관을 알렸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쉼터는 지

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으로 

방 4개와 주방, 화장실 2개, 다락방 

등의 구조로, 한인 노숙인들이 편

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나눔의 집에는 5명이 거주 

중이며, 새 쉼터에는 1층에 4명, 2

층에 1명이 거주하고 있다. 뉴욕 나

눔의 집은 당분간 매달 렌트비 마

련을 위해 2층의 방 2개는 일반인

에게 렌트를 주고 1천1백 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월 렌트가 

4천2백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매달 

3천 달러의 재정 후원이 절실한 상

황이다.

대표 박성원 목사는 “지난 약 5

년 간 상업용 건물을 이용해 15명

가량의 노숙인이 지냈기 때문에 어

려움이 많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새 보금자리를 찾던 중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게 됐다”며 “노숙인들이 편

히 쉬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특히 이사를 막 끝내서 건

물만 있을 뿐 침대와 침구 등 생활

용품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후원

을 호소했다.

이날 뉴욕그레익넷교회(담임 양

민석 목사)는 나눔의집에 5천 달러

를 후원했다. 

양민석 목사는 “새롭게 문을 연 

나눔의집이 노숙인들이 희망을 갖

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뉴욕나눔의집 퀸즈 플러싱에 새 보금자리
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침구 등 후원 기다려

뉴욕나눔의집이 플러싱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이길홍 목사, 박성원 목사, 양민석 목사.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

성대 장로) 제 49차 조찬기도회가 

지난 19일 오전 8시부터 뉴욕초대

교회(김승희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정덕상 장로 인도로 반

주 손옥아 권사, 기도 이보춘 장로, 

설교 김승희 목사, 특별기도, 헌금

특송 손성대 장로 색스폰 연주, 헌

금기도 백달영 장로, 다민족선교대

회 준비 현황보고 황규복 장로, 회

장 인사, 광고 사회자, 축도 김승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본문으로 "영적탈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는 남후남 장로가 "조국

과 미국을 위하여", 박용기 장로가 

"초대교회를 축복하소서", 장석면 

장로가 "김명신 장로님의 건강회복

과 장로연합회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제목으로 뜨겁게 통성

기도 후 마침 기도를 했다.

이어서 김영호 장로의 식사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

다.

6월 조찬기도회는 15월(목) 오전 

8시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

열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장로연합회 제 49차 조찬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 제 49차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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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미션대 비즈니스전문인 선교포럼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비즈니스전문인 선교

포럼을 오는 6월 9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개최한다. 

장소는 본교 그레이스 라이브러리 GL1 세미나룸(201 S. BASQUE 

AVE, FULLERTON, CA)이며 포럼은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를 준

비하거나 관심 있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 사업가, 전문

인, 비영리 단체 관계자 등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의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의 주제 발표는 본

교 제임스구 교수가 발표하며, 방콕은혜 CDP(Child Development 

Program) 사역은 이상수 선교사, SWIM(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 사역은 임영호 선교사, 몽골과 터키 교회개척 사역은 이예

레미야 선교사의 사례 발표와 GMU MAICS 과정 학생들의 비즈니

스선교 전략 제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서 참

가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714)393-4595

교회개혁과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온 LA기윤실(대표 박문규 

박사)가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 

마약 예방 및 방지 세미나를 캘리포

니아 국제대학교 3층 강당에서 개

최했다. 

‘당신의 자녀와 가정은 마약으로

부터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빌송(LA 카운티 셰

리프 커맨더)와 현직 LA카운티 셰

리프의 마약전담반 요원들이 강사

로 나서 마약의 종류와 마약 제조하

는 도구, 마약을 시작한 자녀의 행

동을 발견하는 방법, 마약의 중독의 

무서움, 마약에 대한 법적인 대처,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적극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녀들이 마약

을 처음 접하는 경험이 학교, 지역, 

그리고 교회의 친구나 선후배를 통

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설

명하고 마약으로 학업과 직장, 그리

고 신앙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

됐다. 

또한 마리화나에 대한 설명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마약으

로 들어가는 입문과정을 하는 것이

며 마리화나를 농축한 것이 해시오

일이며 15세 이전에 마리화나를 피

운 성인 중 62%는 코카인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헤로인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비치료용으로 항정신

성 의약품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의 발생률이 

떨어지는 추세지만 음주운전자 중 

마리화나 흡연이 원인으로 교통사

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운

전자중 마리화나 흡연한자들은 음

주운전자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즘은 약국에서 파는 액체

감기약을 소프트드링크와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소프트드링크와 섞

여진 감기약은 화학반응으로 인해 

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LA기윤실 주최 LA셰리프와 함께하는 마약예방 및 방지세미나가 캘리

포니아 국제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당신의 자녀와 가정은 마약으로부터...?”
LA기윤실 마약방지세미나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설립기념 봄 말씀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

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21일 오전 11시에 김경진 목사 

집례로 열린 집회에서 정필도 목사

는 “가장 좋은 교회는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고 유명한사람 많고 돈도 

많고 그런 게 아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 보실 때 너무 기쁨이 되는 교회

가 제일 좋은 교회이다.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교회를 기뻐하시는 교

회가 되게 해야 한다. 믿음이 좋은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

음을 가진 교회가 돼야 한다. 말씀

대로 행하고 사는 산 믿음 가진 교

회가 되면 된다. 세 번째, 성도들이 

은혜 받아 믿음이 자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고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

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교회이다. 넷째,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이다. 다섯째, 내 이웃을 내 몸

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한

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한

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운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을 감동

케 하는 기도이고 100% 이뤄진다”

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제 157차 소망교육세

미나를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

학에서 개최했다.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학을 중

심으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소망교육세미나는 소망케

어교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나와 뇌를 자극하는 손운동으로 시

작했고, 이어 최경철 사무총장이 

죽음준비 상황극을 진행했는데 갑

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에 봉착하게 

됐을 때 당황하는 가족들의 상황을 

연출하며 미리 죽음을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후 김미혜 사무국장이 사전의

료지시서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의

료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꼭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마무리

는 유분자 이사장이 아름다운 마무

리를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과 용서

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

달했다. 

나성영락교회에서는 후원금으로 

소망의 사역에 동참하며 격려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기쁜우리교회 설립기념 봄 말씀잔치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학 방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강사 정필도 목사

소망소사이어티 157차 소망교육세미나 개최

기쁜우리교회 창립기념 봄 말씀잔치에서 강사로 나선 정필도 목사가 말

씀을 전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157차 소망교육세미나가 나성영락교회 늘푸른대학에서 열렸다

동양선교교회(OMC) 박형은 담

임목사 이임예배가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렸다. 

박형은 목사는 이임사에서 “6년

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으

로 지탱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까지 왔다”며 “교회가 힘들었던 시

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

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감당해야 할

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는 이미지를 

보여주셨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힘

들 때마다 필요한 분들 보내주셔서 

격려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어려

운 시절을 통해 가족이 더 화목해

졌다. 아들이 괜찮으냐는 질문한마

디가 위로가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OMC에서 시무하는 동안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이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생각해

보니 원로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편

안히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축복하

며 가시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기

쁘고 보람된 것이었다”고 말하며 “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었

다. 앞으로도 고생할 것이다. 하나

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

의 길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힘

이 되고 격려되고 축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OMC가 One More Chance라는 의

미도 있다. 앞으로 어디가든지 동

양선교교회가 자랑거리가 될 것이

다. 많이 보고 싶을 것이다. 50주년 

때는 OMC를 거쳐간 모든 목회자

들이 모두모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

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선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임

예배는 김범수 장로가 대표기도 했

으며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담

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딤

후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한광 장로가 박 목사에게 감사

패를 전달했으며 이성원 목사(알라

스카 OMC원로, OMC협동)와 조주

아임 전도사(OMC패밀리 채플)가 

감사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형은 목사가 가족소개와 

인사를 했으며 이임사를 했다. 이

날 예배는 박희민 목사 축도로 마

쳤다.

많은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이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서 절차에 심

혈을 기울이고 취임식에 대해서는 

성대하게 치루지만 담임목사 사임

에 대한 절차는 소홀하고 있다. 이

임예배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교계의 현실이다. 이날 OMC에서 

열린 박형은 목사 이임예배는 한국

교회와 한인교회의 담임목사 이임

에 대한 실제적 모델로 목회자와 

교회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

는 장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이임예배

동양선교교회 담임 박형은 목사 이임예배에서 박 목사가 이임사를 하기전 가족을 소개하고 있다

시온연합감리교회를 11년 

동안 사역해 온 구진모 목사

가 오는 7월 1일부로 LA동

부지역에 있는 언약교회 담

임목사로 파송된다. 한편 현

재 언약교회를 담임하고 있

는 오경환 목사는 시온교회

로 교차 파송될 예정이다. 

연합감리교회 가주태평양

연회 소속인 이들은 그랜트 

하기야 주재감독의 이 같은 

파송결정에 따라 오는 7월부

터 이동하게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구진모 목사 언약교회, 오경환 목사 시온교회로  

연합감리교회 교차 파송

연합감리교회는 구진모 목사(사진 왼쪽)

를 언약교회로, 오경환 목사(사진 오른

쪽)를 시온교회로 교차 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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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

성) 서대문이 22일 서울 은평구 순

복음교회(유재호 목사)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기하성 여의도순

복음과 통합을 결의했다.  

이날 인천순복음교회(최용호 목

사)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개막한 

기하성 여의도순복음도 23일 서대

문과 통합을 결의할 방침이어서 

2008년 분열이 시작된 후 9년 만에 

교단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

다. 

기하성 서대문은 교단 통합을 위

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연합

회’를 구성하고 ‘통합 헌법’을 만드

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신임 

총회장과 박광수 재단법인 기하성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또 금권 선거 

방지 등을 위해 모든 임원을 제비뽑

기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다. 목회 

25년차 이상 목회자 중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이들 중 3명

을 투표로 뽑은 뒤 다시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이다.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 권한대

행인 정동균(서울남부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됐다. 정 목사는 지난 

2월 재단법인 개혁 문제로 기하성 

서대문과 광화문으로 분열된 후 기

하성 서대문 총회장 권한대행을 맡

아왔으며 이번에 단독 출마했다. 

부총회장에는 박지호(서울 인정

순복음교회) 목사와 송수용(전주 

순복음경동교회) 장로, 총무에는 송

시웅(서울 성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선임됐다. 모두 단독 후보였다. 

정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

개 교회 목회자가 행복한 교단을 만

들겠다”며 “이를 위해 매월 목회자

콘퍼런스를 열어 전문성을 높이고 ‘

미래목회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도·농 간 상생, 미래를 위한 목회방

향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의 순

조로운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기하성 광화문도 이날 부산 해운

대매일순복음교회(정경철 목사)에

서 제66차 총회를 열었다. 총회장에 

함동근(서울 순복음한성교회) 목사, 

해외선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

설한 선교총회장에 정경철, 부총회

장에 홍영준(광주 순복음진월교회), 

총무에 강헌식(평택순복음교회) 목

사를 선임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이날 오

후 5시에 총회를 개막하고 개회예

배를 드렸다. 임원 선거 및 각종 결

의는 23일 진행한다. 예배에선 제1

부총회장 이태근 목사가 사회를 보

고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하나 됨

의 역사’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여

성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

회장 등이 참석해 인사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는 22

일 경기도 안양시 성결대에서 제96

회 총회를 개최하고 김원교(63·부

천 참좋은교회)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다. 목사부총회장에는 윤기

순(서울 구로중앙교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최승덕(서울 꿈을이

루는교회) 장로가 추대됐다. 

‘성결의 복음, 교회의 영광’이라

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서 518명의 

총대들은 김 목사를 만장일치로 총

회장에 선출했다. 서기에는 곽종원(

청주 양무리교회) 목사, 회계에는 

박근주(서울 동인교회) 장로, 부회

계에는 이천(서울 신수동교회) 장

로가 선임됐다. 

복수후보가 출마했던 부서기에는 

최상현(부천 행복한교회) 목사, 회

의록서기에는 이상문(서울 두란노

교회) 목사가 각각 당선됐다.  

김 신임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은 올해 예성 공동체가 다

시 복음 앞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회

개운동을 추진하겠다”면서 “111년 

교단 역사를 정리하고 42년 선교전

략을 공유하기 위해 선교대회를 준

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례

교인 1인당 1만원의 ‘다음세대 교

육의무금’을 신설하겠다”면서 “어

렵고 힘든 낙도교회, 농어촌교회를 

찾아가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겠

다”고 약속했다.  

윤 부총회장은 “선교사의 재교육, 

평생교육에 힘쓰고 지방회 별로 교

회개척을 위한 전도 콘퍼런스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예배에서 이동석 전 예성 총

회장은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전 총

회장은 “교회와 사회, 국가의 변화

는 우리가 앞장서 교단헌장과 헌법

을 잘 지키며 말씀운동 성령운동 연

합운동에 주력할 때 가능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총대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말

씀회복 성령운동을 위해 합심 기도

했으며 참회기도를 드린 후 성찬식

을 가졌다. 예성은 95회기 사업국 

교육국 전도국 등 총회 6개 부서의 

총수입이 16억1365만원이라고 밝

혔다. 

교단은 23일 ‘선교 111연차대회’

를 개최하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의 사중복음을 통해 복음전파의 사

명을 다하고 성결한 문화를 전하겠

다”는 비전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날 총회에선 같은 성결교 신학

을 공유하며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에 소속돼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

회의 여성삼 총회장과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의 김영수 감독이 축

사를 했다. 총회는 24일까지 진행된

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구 안상홍증인회)가 시한부종말론

을 주창했으며 이혼·가출을 조장하

는 교리를 갖고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는 17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

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근병(46)씨 등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4명은 2014년 4월 서울 강

서구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서 ‘세

상을 구원하러 온 어머니 하나님 장

길자! 1988년, 1999년, 2012년 세상

종말을 외쳤던 하나님의교회로 인

해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

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등의 구호

를 외쳤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교비판

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

유가 결합된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

다”며 4명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목

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

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

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된다”고 판시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밝힌 세상

종말,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 재산

헌납, 아동학대 등의 표현이 허위사

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교회)에 다

녔거나 다닌 아내가 있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

나 가출을 하는 신도들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하나님의교회 교리와 이

혼을 유도하는 하나님의교회 활동

을 지목하고 있다”며 교리 및 활동

의 문제점까지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하나님의교회 관련 대법원 승소사

건은 총 6건이 됐다. 

강씨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쳐놓고 그걸 숨기기 위

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30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면서 “대법

원의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교회에 

이혼과 가출을 유도하는 교리와 활

동이 있음을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

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협회장은 “이번 판결로 하나

님의교회가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

론과 이혼 가출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 폐해, 이혼 가출을 조장하는 교

리와 활동 등을 폭넓게 비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교회 목회자

들은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반사

회적 종교집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동성애 옹호·조장 문화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국제대

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

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옹호·조

장문화에 맞서기 위해 국제 전문가

들을 초청해 6월 2-4일 ‘서울 글로

벌 패밀리 컨벤션’을 개최키로 했

다”면서 “이번 대회는 국제적으로 

동성애 문화를 저지하고 대응방안

을 모색하는 세계 최초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은 

크게 ‘생명 가정 효 콘퍼런스’와 ‘세

계 가정 축제’로 구성된다. 콘퍼런

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동성애 확

산 저지에 앞장서는 세계적 전문가

들이 참석해 실천적 대응방안을 발

표하고 국제 연대방안을 논의한다. 

주 강사로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

교 교수 출신인 피터 존스 트루스익

스체인지 대표, 브랜트 맥버니 미국

기독변호사협회장, 안드레아 윌리

엄스 영국변호사, 가브리엘 쿠비 독

일 종교사회학자, 티오 리안 싱가포

르국립대 법학과 교수 등이 나선다.  

3일 오후 3시부터는 서울역광장

에서 세계 가정 축제를 개최하는데, 

1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숭례문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4일에는 전국 30개 지역

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강연

을 한다.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한동협 국제본부장은 “전 세계적으

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20

여개국에 불과하며 오히려 동성애

를 하면 처벌받는 나라가 80여개국

이나 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에

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잘

못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번 행사를 통해 건전한 생명문화

를 해치는 동성애의 물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 세계 교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서 섬김

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협은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

는 악법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

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위임을 

받아 설립된 단체다. 

기하성 서대문, 여의도순복음과 통합 결의

‘성결의 복음, 교회의 영광’
대법원‘하나님의교회’확정판결 

동성애문화 맞서‘세계가정축제’연다
기하성 서대문·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 개막

예성 제96회 총회, 총회장 김원교 목사

“이혼·가출 조장하는 교리 있다” 명예훼손 무죄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 세계적 반동성애 석학 초청 

장로회신학대와 총신대, 감리교

신학대 등 국내 신학대생들의 경

제적 형편이 일반대생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

학생 10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신

학대가 재정적 취약 계층이 두터

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는 최근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입

수한 ‘21개 신학대(하단 명단 참

조) 재학생 2016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바

탕으로 재학생 3만 8000여명의 소

득 수준을 분석했다. 정부 공식 통

계로 주요 신학대생들의 소득 수

준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21개 신학대생 70% 국가장학

금 신청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생 가

정의 재산과 소득 수준이 파악된

다.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

생활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학생 

가정을 11개 계층으로 구분해 국

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월 소득과 아파트 자동차 토지 등 

재산, 부채 자료를 통해 ‘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는데, 2016년 1

학기 기준 9분위 기준은 월 893만

원 초과, 10분위 기준은 1170만원 

초과였다. 9·10분위(고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학과가 있거나 국내 주요 교

단을 배경에 둔 21개 신학대 재학

생 3만8032명 가운데 지난해 1학

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만6585

명(69.9%)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

운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

생활수급자 및 1분위(차상위 계층 

포함), 2분위 그룹 재학생은 10명 

중 3명 꼴(30.5%)이었다. 고소득

층으로 분류되는 9·10분위에 속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한 이들은 10명에 1명 정도

(11%)였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

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9분위 이

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7월 

국가장학금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전국의 180

여 대학 재학생 224만 여명의 국

가장학금 신청율은 평균 64.2%였

다. 21개 신학대생의 신청율보다 

5.7%포인트 낮다. 신청자 중 가정

형편이 넉넉하다고 추정할 수 있

는 고소득층(9·10분위)의 비율은 

22.2%로 신학대 평균(11%)의 배

에 달했다.

중소 신학대생 형편 더 열악해  

주요 교단을 배경으로 한 6개 신

학대(장신·총신·감신·서울신학·

한세·침신대) 재학생들의 경우, 일

반대생들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 

심했다. 이들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4명 중 3명 정도(74%)였

고, 저소득층 비율은 34.8%를 차

지했다. 

21개 신학대 가운데 1000명 미

만의 재학생을 둔 감신대 장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칼빈대 등 중소 

신학대 11곳의 국가장학금 신청율

도 75.4%로 높았다. 저소득층 비

율은 44.9%로 치솟은 반면 고소득

층 비율은 5.4%로 가장 낮았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

은 “소득 분위별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신학대생들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학대생들이 경제적으로 취약

한 이유는 뭘까. 서울 지역 A신학

대 학생처 관계자는 “신학대들의 

경우, 목회자 자녀 비율이 일반대

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며 “목회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하위,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열악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

다. 

대전 지역의 B신학대 관계자는 

“장학금 재원이 부족한 중소 신학

대들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부

터 신청하라고 독려한다”면서 “신

학대들의 취약한 재정도 국가장학

금 신청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1개 신학대 명단(가나다순)= 

감리교신학대 고신대 나사렛대 대

신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

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성공회

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성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키워드/국가장학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 수

준에 연계해 지급되는 장학금이

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많아 등록

금 부담이 덜한 소득 상위 

20%(9·10분위)는 제외된다.

“장학금 좀 주세요, 네?” 

‘젊음과 문화의 상징’ 서울 홍대 

일대에서 기독교 공연들이 잇따라 

열린다. 

2017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수상

페)은 20일 서울 마포구 홍익로5길 

65에서 펼쳐진다. 수상페는 ‘세상에 

기독교 예배 문화의 꽃을 피우자’를 

주제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열

리는 기독교 문화축제다. 홍대 앞 ‘

수상한 거리’는 창조적인 도시에서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모델을 만

들기 위해 공연장, 카페, 연구소가 

소통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실제 

거리 네트워크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

지 수상한 거리에 있는 스테이라운

지, 카페 피카소, CCM아지트 등에

서 김명식 강명식 함부영 장종택 등 

CCM 사역자들의 찬양과 성극팀 카

르디아의 연극, 재즈 공연들을 볼 

수 있다. CCM아지트 대표 김정수 

목사는 “수상페에 오면 자유와 쉼

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한눈에 경험하며 세

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

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19회 양화진음악회 장필순 콘

서트는 25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외

국인선교사묘원 야외무대에서 열

린다.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

교회가 주최하고 서울 마포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콘서트에선 기타리

스트 함춘호, ‘더클래식’의 멤버인 

키보디스트 박용준 등 최고의 뮤지

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장필순

은 ‘보헤미안’ ‘나의 외로움이 널 부

를 때’ ‘어느새’ ‘제비꽃’ ‘그대로 있

어주면 돼’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등 히트곡을 부른다. 100주년기념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봄

과 가을 양화진음악회를 열고 있다.

필통콘서트는 다음 달 8일부터 

홍대 인근 CCM아지트에서 펼쳐진

다. 김관용 김소영 리셋 엘라인 김

지훈 김브라이언 등 찬양사역자와 

CCM러브 나우미션 FTC코리아 

MCNK 등 선교단체가 연합해 진행

하는 콘서트다. 7월 7일까지 모두 

10차례 공연한다. ‘나눔과 선교로 

통(通)하는’ 필통콘서트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찬양하는 사역자들

의 모임인 마주공동체, 비영리단체 

더나눔사랑플러스, 필통과 학용품

으로 제3세계 아동의 꿈을 응원하

는 필통미니스트리가 공동으로 기

획했다. 필통미니스트리의 김정환 

목사는 “문화의 거리 홍대에서 음

악으로 나눔과 선교를 이야기하려 

한다. 서로 공감하는 장이 되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이

사장 양병희 영안교회 목사·본부장 

이동현 목사) 발대식이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 영안교회에서 열렸다(

사진). 양병희 이사장은 발대식에서 

“하나를 내려놓으면 세 가지가 보

인다는 ‘일하삼견(一下三見)’이란 

말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내려놓

고 하나님, 가족, 자기자신을 바라

보자”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디지털 청정

교회, 스마트쉼 거점교회를 조직하

고 스마트쉼 실천 캠페인을 벌인다

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루(1)에 

한 번(1) 한 시간(1) 식사시간, 일주

일(1)에 한 번(1) 한 시간(1) 예배시

간 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자는 

‘111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동현 

본부장은 “일하삼견이라는 슬로건 

하에 111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며 “한국교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

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

람들이 받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

달리온” 시상식이  5월 25일 오후1

시 영산그레이스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 안준배목사, 대표회장 이수

형목사)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목사)는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제14회 홀리

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개

최하며 목회자부문 배진기목사(포

항안디옥교회 당회장), 교육자부문 

말테리노 교수(루터대학교 교수), 

선교사부문 장한업목사(타이페이

순복음교회 담임)를 수상자로 선정

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메

달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목회자부문 수상자 배진기 목사

는 포항안디옥교회를 개척해 2000

여 성도를 이루었고 34년간 시무하

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총회장, 포항시 기독교교회연

합회 회장,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8대 대표

회장으로 성령운동을 통한 한국교

회의 연합운동을 주도했다. 

교육자부문 수상자 말테리노 교

수는 루터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 

교수로 루터의 개혁신학을 전수하

고 있다. 독일 기독교 바이에른주 

루터회 선교회의 파송으로 기독교

한국루터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

으며 기독교한국루터회 교회개발

원 원장을 맡아 한국교회를 위해 봉

사하고 있다. 2016 한국기독교복음

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발표한 “마

르틴 루터와  한국교회 개혁”을 포

함하여 독일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과 한국교회에 대한 다수 논문을 발

표해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개혁의 방

향을 제시했다. 

선교사부문 수상자 장한업 목사

는 타이페이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 받아 26년 동안 사역하고 있

다. 대만 11개 대도시에 교회를 세

우고 대만순복음영산신학원을 설

립해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해 교회

개척과 부흥에 필요한 일꾼을 배출

하고 있다. 아시아성도방한성회를 

매년 개최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

는 중국인들이 한국 오산리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에서 영성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세아성도방한성회를 

통한 중화 디아스포라 선교연구’에 

대한 논문을 써서 선교학 박사학위

를 받았으며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

의 교량역할을 감당해 중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할 만

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람들에게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길선주 사를 

통해 발현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

승해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

여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리

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고 수상

자를 선정하고 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일대서 기독교 공연 잇따라

“스마트폰 하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가족·자신이 보인다”

제14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문화 소통’으로 공감 활짝

기독교스마트쉼운동본부 발대식

목회자 배진기, 교육자 말테리노, 선교사 장한업

신학대생들 경제적 형편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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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

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

어져 있다는 것도 이유겠지만 그들의 

잘못을 용서치 못하는 가족들의 분노

와 그들의 거부감 때문에 재소자들은 

더욱 외로워합니다. 게다가 가족들로

부터 버림받다시피 되어 누구 하나 찾

아와 주는 사람 없이 지내는 재소자들

도 있습니다. 1년에 편지 한 장조차도 

받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는 술과 마약

에 찌들어 살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

은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한군데도 없는 고아인 사

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도소

는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밀집해 있

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그런 속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

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 고통 속

에 지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하나님

께서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외로움까지도 치유해주고 계십

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슬퍼하는 재소

자들을 상담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들

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며 외

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자신 있

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목격하

기에 저는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입

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분의 깊으신 사랑은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예로 한 여재소

자, 니나의 신앙 간증을 여러분과 나

누려고 합니다. 

니나가 신앙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

서 저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니나는 15년

간을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며 

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너무나 

외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외로움

은 더욱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

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전부

터는 외로움이 더욱 심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매일 자신이 외롭다는 감정에 휩싸여 

슬픔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니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외

로움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으로 당신의 빈 마음을 채우세

요.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을 배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하

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그분과 친해

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도저히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

게 말했습니다. “저는 팔년 전에 세상

에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남편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때 저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상

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저의 외로움

을 가져가 주시므로 남편을 잃은 지 3

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수님

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꾸준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로움

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

서는 니나도 그렇게 치유해 주실 것입

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사랑과 어떻

게 그분을 섬기는가에 있다면 외로움

에서 치유될 수 있어요.”

니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나에게 우리

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먼저 그분

께 마음의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고 전

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서 (1)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

를 구하고 (2)하나님께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

며 (3)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다 용

서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4)내 

마음에 열려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주시도록 기도할 것

을 권했습니다. 저는 니나에게 그 네 

가지를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한 후 기도가 다 끝나면 ‘아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하나님

의 치유를 체험하도록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니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성

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

다. 그러던 중 얼마 후, 니나가 다시 신

앙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에는 눈물

을 쏟으면서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던 그녀가 이번에는 기

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그녀

의 외로움을 치유하셨다고 말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외로움을 치유

해 주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

데 이렇게 고통에서 헤어나게 되었다

고 하며 외로움은 사람으로부터 사랑

을 받아야만 치유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배웠다고 말했습니

다. 

니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와 동행하

시며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체

험한 후에는 사람이 반드시 곁에 있어

야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생각에

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녀

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

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서 교

도소를 떠나기 전 자신의 간증을 써주

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쓴 글은 “회개 5편, 평화를 찾은 사람

들”이라는 책에 실려서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를 통해서 출판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출감할 날이 가까워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섬길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 감

사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변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

혜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에, 외로움에 슬퍼하며 행복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권

해드립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

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다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

겨 기도와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교제

하는 삶에 소홀해지면 다시 외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

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

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외로움

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가에 있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

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 교도소 사역

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사역에 불러주셔서 그러한 기

적들을 날마다 눈으로 보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9:23).
yonghui.mcdonald@gmail.com

교도소 선교칼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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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목사

외로움을 치유 받은 사람

[편집자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인가 

받은 한미기독봉사회(대표 유용호 목사/법무

사)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의 결혼절차(결혼증명서 발급, 신청 등)와 관련

된 모든 업무를 원스탑 서비스로 성실하게 대행

하고 있다며 다음 내용을 보내왔다. 업데이트 

된 내용 확인은 http://www.LAvote.net /

LArecorder.net을 참조하면 된다.  

LA카운티 결혼 라이선스는 90일 동안 유

효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

으면 라이선스는 무효가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새 라이선스를 신청 구매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의해 결혼

식을 행할 권리가 주어진 사람에 의해서 예

식이 치러져야 합니다. 목사, 신부, 승려, 재

판관, 카운티커미셔너 등에게 그 권한이 있

습니다. 대부분의 카운티 클락(Clerk)은 예

약해서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이행해주

기도 합니다. 해당 카운티 클락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식이 치러지면 주

례자는 10일 이내에 결혼신청서에 사인을 

한 후 카운티 Clerk 또는 Recorder Office

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결혼 라이선스를 제

출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Marriage 

License & Certificate)를 받기 위해서는 위

의 과정이 다 끝나고 정식으로 원서를 제출

해서 Certified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 라

이선스 비용은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6-8

주 기다릴 필요 없이 본 기독봉사회에서 발

행하는 법적인 Marriage License & 

Certificate Copy 서류로 결혼영주권을 즉

시 신청하시면 시간이 8주 정도 절약됩니

다.

▪한미기독봉사회를 통한 결혼증명서 발

행(Confidential License & Certificate of  

Marriage)  

한미기독봉사회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결

혼증명서 발행 및 결혼영주권 신청을 완벽

하게 고객들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히 업무

를 수행해왔습니다. 공인법무사, 이민컨설

턴트, 공인공증인 및 법원집행관 자격과 결

혼증명서 발행에 꼭 필요한 목회자 및 

Authorizes Notary와 통역사 등을 준비하

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어떠한 절차를 밟고 

결혼을 하는지, 혹은 단순히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

은 이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혹은 오래 거

주하신 영주권자, 유학생들, 혹은 서류 비비

자 등등 각계각층의 분들입니다. 우선 혼인

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동

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제한, 혹은 동

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차

이는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혼인을 하는 절

차는 모든 주가 거의 같습니다. 결혼경비를 

절약하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혼할 당사자들이 사진

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결혼장소 해

당 관할 시청(City Hall, Court 또는 County 

Office)에 직접 출두해 결혼 라이선스를 신

청하고 소정 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결혼

면허증(Marriage License)을 발급받게 됩

니다. 면허증 발급 후 정해진 기간 내(보통 

30-90일. 각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에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혼인식”의 의

미는 주례자 앞에서 부부로서의 서약을 의

미합니다. 보통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교계 지도자(안수 받은 목사, 신부 승려 

혹은 Levi, Rector 등)가 의식을 행합니다. 

무종교인인 경우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보

통 은퇴한 판사들 혹은 카운티의 커미셔너

(Commissioner)들로 하여금 부부서약을 소

정액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상 결혼면허증을 

발급하는 같은 빌딩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

우가 많습니다. 

부부로서 서약한 후 주례인, 결혼 당사자 

내지 증인은 결혼면허증에 정해진 난에 서

명을 합니다. 그 후 주례자, 혹은 결혼당사

자는 (주마다 다름, CA에서는 주례자가) 그 

결혼증명서를 (결혼면허증은 서약 후 결혼

증명서로 변경됨) 관할카운티로 결혼한 일

자 10일 이내로 우편 우송, 혹은 직접 접수

해야 합니다. 결혼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결

혼서약 후 어디로 접수하는지 주소가 찍힌 

우송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한국

식으로 말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 

우편우송이든 직접접수든 원본과 틀림없

는 결혼증명서 사본(certified copy of 

marriage certificate) 신청을 동시에 한, 두 

장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별도로 신청

하면 시간소요가 2-3배 걸립니다. 동시에 

하면 6-8주 후면 집으로 도착하고 1장 신청 

수수료가 주마다 다르나 보통 10달러 내지 

20달러 선입니다(LA카운티 경우는 15달

러).

두 번째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은 LA 

한인 타운에 위치한 한미기독봉사회를 이

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은 미리 전화만하

면(213-345-7849 혹은 702-222-0691) 결

혼면허증을 사전에 준비해놓고, 결혼증명서 

발행, 주례 등 완벽하고 저렴하게 대행해줍

니다. 흔히 이러한 두 번째 방법은 네바다 

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

으나 그곳은 보통 24시간 오픈하는 곳이 많

을 뿐, 본 한미기독 사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가주를 비

롯해 거의 모든 주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 문의: (213) 343-7849

<계속>

알아두면 좋은 미국의 결혼식 절차 (1)

유용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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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필자는 지난 20회에 

걸쳐 교육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

조하고 이를 위한 교회 교육의 방

법론을 샬롬 교육학 모델에 의거

하여 설명하고 교사 교육과 학부

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보았다. 이제는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모두 그

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

하며 책임을 자각하는 의도로 글

을 썼으며 다음 호에는 마지막으

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금은 자녀를 위해 울 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주님이 골고다

로 끌려가시는 고난의 현장을 기

록하고 있다. 여기서 누가는 백성

들과 큰 무리의 여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슬퍼하며 따랐는데 그때 

주님이 돌아서서 그 여인들을 보

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

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눅23:28). 왜 주님은 그리 말씀하

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의 본질은 다음세대에 대한 희망

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신명기 5장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

셨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언약은 신명기 7

장9절에서 다시 반복된다. 이스라

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뼛

속 깊이 깨달았다면 젖과 꿀이 흐

르는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이 그 당

시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 역

시 정신 차려서 우리의 후손이 천

대까지 축복을 받고 자라나게 해

야 할 것이다. 믿음이 없이 자라나

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임할 하나

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슴 치며 울어야 한다. 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

해 눈물 흘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7장9절,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의 말씀대로 키워야 할 것이다. 하

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자녀

들이 보고 알고 따르게 해야 한다.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지은 

예수 전도단 상담학 교수인 부르

스 탐슨 박사는 부모와 교사가 자

녀들에게 왜곡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교육 상담가인 데

이빗 시맨즈 목사님은 그가 지은 

책, ‘치유하시는 은혜’에서 오늘날 

자녀를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부모는 늘 자녀가 성취한 결과

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자녀의 가슴

에 피멍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아

이들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 오지 못하면 아

이들은 사색이 되어 감히 집에 들

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

지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과 선생

님을 만족시켜야 칭찬도 받고 도

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과

연 크리스천 부모님이라서 다를

까? 

필자는 교회의 중요 리더들의 

자녀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고 그

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의 가식적 

가르침 그리고 기성세대 기독교인

들의 겉과 속의 다름에 많은 실망

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절규를 참

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있

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차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릴 때라고 생

각된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부분

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한번 더 기

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우리 자

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소망을 

보여 주도록 하자. 성경은 눈물로 

뿌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

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다”(시126:5-6).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1989년에 나온 영화 ‘꿈의 구

장’(Field of dream)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이다. 주인공 레이 킨

셀라(케빈 코스트너)는 어렸을 때

부터 야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야구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게 되

는데, 사실 그는 아버지는 옛날 화

이트삭스 선수였으니 별 빛을 보

지 못한 선수였다. 레이는 아버지

가 싫어 방황을 하며 살다가 그가 

결혼을 하고 36살 때 “네가 그것

을 지으면 그가 올 것이다”(if you 

build it, he will come)라는 음성

을 듣고 자신의 옥수수 밭을 갈아

엎어서 야구장을 만들게 된다. 그

러자 어느 날 야구장에 그의 아버

지가 그리도 좋아했던 화이트삭스 

선수였던 조 잭슨이 레이가 만들

어 놓은 야구장에 오게 되고 이어

서 8명의 선수들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의 아버

지인 존 킨셀라도 야구장에 오게 

된다. 필자가 기억하는 것은 아들(

레이)과 아버지(존) 사이의 대화

이다. 존은 이곳이 천국이냐고 물

어보자, 레이가 여긴 아이오와라

고 대답한다. 그러자 존이 말한다. 

“여기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레

이가 묻는다. “천국은 어떤 곳이지

요?” 존이 답한다. “꿈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지…(oh yeah. It’s the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천국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곳이다. 그런 곳이 있을

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강같

이 흐르는 곳, 성령의 열매가 주렁

주렁 맺혀 샬롬 공동체의 평강이 

넘쳐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천국

이다.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

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

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

며 학교가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

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

지는 그랬었다. 죄가 이 세상에 들

어온 이래 평강이 넘치는 이곳에 

이기심과 악이 창궐하기 시작했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짓밟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

셔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죄 값을 치

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샬롬 공동

체를 건설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 알버트 월터스

가 그 책 “Creation regained”에서 

말한 대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회복함으로 샬롬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바

로 그러한 방향을 회복하기 위하

여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바

로 이 칼럼을 저술한 이유이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실현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비

전과 꿈으로 교회가 다시 무장 되

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샬롬 교육 방법론으로 

교육의 목표, 방법, 내용, 평가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부모

와 교사, 그리고 사회가 한 마음으

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

고 서로 힘을 합칠 때 그렇게 우리

가 교육을 건설해 나가면 우리 자

녀들이 돌아오리라 확신한다. 

좋은 땅에 뿌린 씨가 많은 열매

를 맺는 법!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

의 원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

녀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

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

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는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

이며 미래의 이 사회를 계속 이어

가는 귀한 역사적 존재임을 잊어

선 안된다. 이 세대는 가도 하나님

의 세계가 영원한 것은 바로 차세

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

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

하기 위해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의 방식대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저절로 

자라난다고 기대하지 말라. 

성경은 자녀교육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심

는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스스

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

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라”(갈6:7).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은 곧 신실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는 법이

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이

치이다. 

그런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사

도바울은 계속 훈계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부터 섞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갈6:8). 부모님

들이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

아야 할 성경 구절이다. 자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

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만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혹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신령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신

령한 것을 거두는 법! 자녀에게 늘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성령

으로 심는 부모님이 되기를 권면

한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축

복하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

보며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

하심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뿌린 씨앗

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제언: 부모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하나

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는 것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

했으니 자신은 어린 양이라는 것

이다. 세상에 양만큼 부족한 동물

도 없다. 양은 눈이 나빠서 잘 보

지 못하며 방향 감각이 없어 쉽게 

길을 잃는 동물이다. 이빨은 약하

여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없으며, 

다리는 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속

도도 느려 잘 도망가지 못하여 쉽

게 사나운 동물의 표적이 되곤 한

다. 이러한 양처럼 부족하고 허물

이 많지만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목자는 양의 어떤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걸까? 목자는 양의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목자는 어디

에 꼴이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

지를 알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

한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

으로 가면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목자는 안전

을 보장한다. 사나운 짐승으로부

터 목자는 생명을 바쳐 가며 양들

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목자는 양들을 선한 길

로 인도한다. 양들이 넘어지지 않

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

록, 위험한 지역에서 멀어지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늘 보호한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길로 인도하

는 목자를 따라가면 그곳은 언제

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길이라

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바로 이런 목자

의 역할이다. 자녀의 먹는 것을 채

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육

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으

로 자녀를 늘 먹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세상의 두려움, 악, 나쁜 영향력으

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곧 평화

의 시간이며, 기쁨의 시간이며 행

복의 시간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선한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선한 길

이란 곧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길

이요, 복음의 가치를 그 어느 것보

다 우선하는 생활 자세와 습관을 

의미한다. 부모는 이런 가치와 태

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hlee0414@gmail.com

이 희 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지키는 데 전력 다해야

방향 재점검, 샬롬교육방법론으로 교육 목표, 방법, 내용, 평가 새롭게  

부모는 자녀에게 영육간 양식, 악에서 안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

샬롬의 교육학 (21)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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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한 효력을 가져옴

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리스도의 죽음 과 함께 장사돼 완전히 죽었

습니다(갈2:20). 이런 절대죽음에서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살

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의 부활로 

인해 거듭남을 얻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됩

니다. 그 새 생명은 부활생명, 곧 영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도의 승천 역시, 우리의 승천입니다. 그

리스도의 완전승리는 우리의 완전승리입니

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런 확신과 담력으로 살아갑시다.

정죄할 수 없는 이유(롬8:44)찬184장화

신자의 영적 성장을 방해는 사탄의 참소

를 이기는 길을 사도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사탄의 고소는 우리 속의 죄책감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한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은 소리칩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의 종이 돼 또 다른 죄로 나가기 쉽기에 

조심해야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양심의 악을 깨달

아 회개하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히10:22).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이 모든 죄를 처리하셨

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그 놀라

운 용서받은 자를 누립니다(요일1:19). 셋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를 볼 때 의롭고 보배로 평가하신 그의 선언

은 그의 자녀인 자기 백성의 모든 죄책까지 

벌써 처리했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참소를 이기는 신자(롬8:33)찬388장월

세상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에서 끊으려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 배후는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입니다. 어

떤 환경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

니까? 첫째, 환경 의 난관을 이깁니다. 곤경

이나 그 결과로 찾아온 곤고나 박해는 하나

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좌절에 쉽게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여전

히 남아있습니다. 둘째, 천연재해의 위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연재해를 당한 처지에 

처할 때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하십니

다. 셋째, 체형의 위험에서도 이깁니다. 도살

할 양같이 위험과 칼로 육체의 체형이 직접 

가해질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게 성령

의 부으심으로 받쳐주십니다. 그 사랑을 찬

양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롬8:35-36)찬513장수

사도는 성자의 사랑이 성부의 사랑에서 나

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 큰 사랑의 구원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어떤 위험에서 이깁니

까? 첫째, 그는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

랑이 통제함을 찬양합니다. 사망과 생명, 극

과 극에 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붙드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으나 사나 그

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려는 마

음이 움직입니다. 둘째, 영 계의 권세 역시 그 

사랑이 작용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의 세

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

무리 악령이 별일을 다 해도 그 사랑의 능력

은 계속됩니다. 셋째, 시공간을 뛰어 넘는 사

랑으로 일하십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들, 

능력, 높음, 다른 피조물의 위험 속에서도 성

부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성부의 사랑 안에

서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롬8:38-39)찬408장목

이 놀라운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바

라본 사도는 이를 모르는 자기 동족의 구원

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첫째,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 영적 큰 고통 속에 살

아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대적

하는 그들을 향한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불신

앙을 바라보고 탄식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룩한 고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십

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

도했습니다. 아무리 특권과 전통을 가졌다할

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저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 사도는 자기 목숨을 담보

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비장한 간구를 드렸

습니다. 모세처럼(출31:32) 그리스도의 십자

가상의 간구(눅24:34)를 닮았습니다. 이 기

도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 사도가 본 구원세계(롬9:1-3)찬175장

동족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리스도

의 구원을 찬양함으로 마쳐집니다. 그는 무

엇을 찬양했습니까? 첫째,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그리

고 약속들을 선물로 받은 택함 받은 민족이

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

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

에서만 살다가 버림받은 것이니 얼마나 안타

깝습니까? 둘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은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바울이 본 그 

세계는 새 이스라엘을 이방인 속에서 일으

키심으로 그리스도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룬 

연합된 나라 곧 참 교회를 본 것입니다. 이스

라엘의 실패가 이방인 속에서 참 교회를 불

러 새로운 언약백성 곧, 참 아브라함의 자손

의 놀라운 구원을 감격해 찬양하는 것입니

다. 우리도 그 구원의 주를 찬양합시다.  

바울의 찬양(롬9:4-5)찬138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셋째, ‘목회의 모델’에 대한 갈등과 혼동

(모범생활에 대한 강박의식)이 있으면 스

트레스가 생긴다. 

‘코로네트’(Coronet Magazine)라는 잡

지에 기고된 “목사 아내의 숨겨진 고민‘이

란 글에서 루시 프리먼은 이 문제를 적절

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 

“목사의 아내는 설교하는 것 이상의 것

을 실천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녀는 가정

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야하고, 아이들

을 완전하게 길러야 하며, 종종 성도들의 

이해나 사랑도 없이 적은 생활비를 가지

고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집회며 새벽기도회 등 빠지지 않고 다 참

석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이 사모는 마

치 ‘목회의 모델’과 같은 입장에서 오는 

갈등과 혼동으로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

스가 많다.”

어느 교회에서 교육부장이,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라서 한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목사 사모도 안하는데 왜 제가 

합니까?”라고 했다고 하면서 사모님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부탁하더라는 것이다. 

넷째, 받은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묻어 둘 때도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다. 

사모가 남편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동역

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 열심과 의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안이 되지 

않아서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좌절감으로

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열심히 사

역에 동참 하고자 하면 “사모가 너무나 설

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면서 제재를 받는다. 그럴 때면 “하지만 

요즘은 암탉이 울어야 산다고 합니다”라

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은사와 능

력 안에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한다. 이러

한 것은 남편 목사님이 강력한 방패막이

가 되어주어야 가능하다. 

필자의 남편 목사는 당회원 회의 중에 “

교인 중에 당회장 목사님에 대하여 이런 

저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저를 위해 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더 노력하겠

습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장로

님의 보고에서 “사모님에 대해 이러쿵저

러쿵 말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가는 장

로들이 꾸중을 듣는다고 한다. “장로가 그

것 하나 설명 못하고 당회까지 가지고 나

오냐?”하면서 야단을 치신다는 것을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 해 주셨다. 그러면서 “참 

사모님은 행복합니다” 하시는 것이었다. 

사실이다. 오늘날 필자가 여기까지 사역

에 동참하면서 오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

님의 은혜요, 둘째는 남편 목사의 적극적

인 지원 때문이라고 믿는다. 

한번은 필자가 갈보리채플교회에서 예

배를 드렸는데 그날 척 스미스 담임목사

님께서 설교 중에 자기 사모에 대해 아주 

강하게 대변하시는 모습에 필자는 같은 

사모로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 그 교회에

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설

교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저는 사모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목회

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하

고 있지만 나를 위해 매일 식사를 만들어 

주고 빨래를 해주고 나를 항상 옆에서 도

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모 한 사람뿐

입니다. 만일 다른 봉사자들이 없으면 얼

마든지 대치할 수 있지만 저는 사모가 없

으면 다른 봉사자로 대치할 수가 없습니

다. 저의 사모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를 괴

롭히는 사람이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

입니다.”

필자는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렸다. 맞는 말이다. 남편 목사가 사역에 

동참하는 아내인 사모를 절대 보호하며 

대변해주어야 사모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인

정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에제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사모는 절대로 목사님의 영

역을 넘어서는 안된다. 둘째, 항상 목사님

의 지시를 따라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사

역에 임해야 한다. 

1989년에 남편 목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의 당회장으로 청빙을 

받아 사역지를 옮겨 목회하게 되었다. 그

런데 새로 부임한 동양선교교회는 그 당

시 부교역자가 10명이나 되어 사모가 나

서서 할 일이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전임 

당회장 사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교회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으니 새

로 온 사모가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남편 목사님은 몇 배나 바

빠지셨고 아내인 사모는 몇 배나 한가해

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집에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사모단상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하루는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실에서 “

하나님, 저의 사명이 다 끝났으면 저를 하

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휴스턴에서는 

자녀들이 어린데도 시간을 내서 섬겼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시간도 많

은데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이 됐습니

다. 차라리 저를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집

에 일찍 들어온 남편이 아내의 처절한 기

도소리를 듣고는 놀랐다. 

“여보, 지금 이 큰 새 교회에 와서 사모

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알아요. 지

금 당신 시간 있을 때 집에서 가까이 있는 

풀러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면 어때요? 

학자금은 내가 대줄 테니까”하며 아내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다. 좋으신 하나님

은 필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대신에 

가까이 있는 풀러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를 계속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결국에

는 목회학박사까지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

사와 영광을 돌리며 격려해 준 남편 목사

에게 감사를 드린다. 

 
hslee39@sbcglobal.net

이희숙 사모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20)

남편 목사가 사역에 동참하는 아내인 사모를 절대 보호하며 대변

해주어야 사모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에

제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사모는 절대로 목사님의 영역을 넘어서

는 안된다. 둘째, 항상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사역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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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동안 연단해서 총회장으로 세워주

신 줄 믿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외한인장로회가 하나님나라 확

장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선

봉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

니다. 

-총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는 

알라스카와 캐나다, 미국 그리고 

중남미와 남미전역, 호주와 뉴질랜

드 일본, 유럽전역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22개 노회로 구성되어 있

는 해외 이민교단으로는 최대교단

으로 462교회와 974명의 목회자과 

10만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회를 이끌어 나갈 계

획과 비전은?

해외한인장로회는 예수 그리스

도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행1:8)”는 분부를 지상명령으로 알

고 이를 실천하기위해 세워진 교단

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선교를 확

장하는 일과 교단내의 교회 부흥

과 교회 개척을 독려할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롤모델(Roll Model)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교회입니다. 세계를 품고 선

교의 항공모함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 교회의 거

룩성 회복에 힘쓰며, 차세대를 이 

시대의 요셉과 에스더 같은 탁월

한 리더자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윤리실천 단체에서 

지난 10년간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인들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았는

데, 신뢰도가 20%를 넘지 못했다

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신자

들의 언행의 불일치이고 두 번째

가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

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향

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

대의 등불이 되려면 교인들이 말

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목회자들의 

정직과 거룩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

계 곳곳에 흩

어져 있는 노

회를 다니면

서 이런 회복

의 운동과 차

세대 인재 양

성운동에 주

력할 것입니

다.

-종교개혁 

5 0 0 주 년 을 

맞아 미주 한

인교단 전체

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

시다면? 

해외한인장로회 제42회 총회 주

제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자(Let 

us pursue our mission in this 

generation)”입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

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

다. 1517년 부패한 중세 교황권에 

도전하여 “오직말씀, 오직믿음, 오

직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

치며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95개 조항의 반

박문을 비텐버그(wittenberg) 성

교회 정문에 걸고 종교개혁을 단

행하였습니다. 그 반박문위엔 십자

가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모든 교회는 말씀과 십자가로 돌

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John 

Calvin)입니다. 그는 제네바를 말

씀과 십자가 사랑의 실천으로 제

네바를 성시화 하는데 성공했습니

다. 지금 이 시대는 불법이 성행하

며, 진리를 거스리는 배도의 시대, 

물질만능,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

교다원주의, 기복신앙, 적그리스도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

오고 있고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

을 밀어내는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이 모든 분야를 장악

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연기가 태양을 가리듯 거

짓교훈과 이단사상과 잘못된 신학

이 진리를 가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

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선

지자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

것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말씀으

로 돌아가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

가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

어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시대

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

니다. 이런 대 부흥의 역사가 올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목회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력, 실력, 박력, 체력, 감화력 

등 오력이 저의 목회철학입니다.

하루 2시간이상 기도하여 영력

을 쌓고, 성경과 신앙서적을 열심

히 탐독하여 실력을 쌓아 어떤 폭

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내공을 쌓아 강인한 정신력과 인

내로 적그리스도의 문화로부터 교

회를 지키며 의분을 안고 어둠의 

세상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

는 박력을 소유하려 합니다. 

또 하루 1시간이상 열심히 운동

하여 강한 체력을 유지하며, 무엇

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

음을 갖고 끝까지 사람을 품는 감

화력으로 주님의 양 무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

로 양육하는 것이 저의 목회철학

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와 아군의식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영적전투를 승

리로 이끌며, 이 땅에 시대적 사명

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

는 일에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박성규 목사는 현재 주님세운교

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장로

회신학대학(Th.B)과 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시카고 맥코믹

(McCormick)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가족

으로는 박의숙 사모와 주은, 주혜, 

주희 3녀가 있다.

<이성자 기자>

<4면에서 계속>

마치 오랜 옛날 아비멜렉과 발람

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느브갓네살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

나님께서 이번에는 고레스왕의 마

음과 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신 것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이방 대제국의 

왕이나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있게 

되니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

을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이 이룬 대 제국 역시 그 하나

님이 이루어주셨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은 바로 하

나님에 의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

다. 감동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

다. 깨달음이 있어야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관용을 베품(4)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 와서 바

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을, 즉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잔류자 모두를 포함하는 포로귀환 

조치를 내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들을 돕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처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용이하고, 또 그들이 예

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의 생존을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처였던 것이

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은 2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 사건과 

대비하여 예언한 바 있다(출3:21, 

22).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 이집트 거주민들이 주는 금은 

패물과 의복 등을 가지고 나오게 되

었다는 것이다. 

사11:16, 즉 앗수르에 의해 포로

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

방되어 돌아 올 때 출애굽할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

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그

리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

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조서를 내리는 관용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관용

이 베풀어진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관용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3. 헌신을 하게 됨(5)

왕명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건

축을 하려고 유대로 돌아가는 자들

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자

들이었다. 즉 많은 이들이 포로된 

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했지만 이들

은 하나님의 택한바 되어 다시 되돌

아 온 자들로서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생활하였기에 1세대들은 늙고 힘이 

없어졌고, 포로로서 타국의 삶에 익

숙해진 2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들이 일어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

신을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헌신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4. 자원하게 됨(6-11)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한 유다 백

성들의 반응이 예상 했던 것에 미치

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열 지파는 조

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장들

만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러한 사실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루어

놓은 생활터전과 부를 포기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이

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 역사

를 베푸셨지만 그 백성 대부분은 현

세에 더 안주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경홀히 여기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생활 터전

을 모두 정리하고 떠나는 유대인들

은 그들의 이웃 족속들과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귀한 금, 은 보화들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

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을 사

용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성전 기명들의 반환에 대하여 기

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명들은 원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거

룩한 기구들로서 바벨론의 느브갓

에살 왕이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 

침공을 하면서 전리품으로 또는 보

물로 탈취해 갔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의 정

책에 따라 그때까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모든 기명들을 예루살렘으

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역시 고레스 왕의 이러한 결정

이 고레스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

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었

기 때문임을 알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 자원함

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

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깨달음

을 얻고 관용을 베풀며 헌신을 하되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른 사람들

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pspcny@gmail.com

인/터/뷰

교회 거룩성 회복 운동과 차세대 인재 양성에 주력

목회철학은 영력, 실력, 박력, 체력, 감화력의 오력     

세계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해외한인장로회 신임 총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

[편집자주]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42회 총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

까지 멕시코 캔쿤 파라다이스 플라자 호텔에서 열려 총회장으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총회장 박성규 목사는 향후 1년 

동안 이끌어갈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해 포부

를 밝혔다.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박성규 총회장의 모습은 2017

년 후반과 2018년 전반 해외한인총회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했다. 


